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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udyontheEpictheaterCharacteristicof

YoonDae-Sung'sEarlyPlay

KimJin-Hui

GraduateSchoolofEducation

PukyongNationalUnivertity

Abstract

YoonDae-sunginthetheaterofuswhohavebeenwithoutamainstream

realismplayinthe1960'sand70'shasbeenattractingattentionasa

writerwhoattemptedfusionoftraditionalKoreandramaandWesternEurope

veryexperimental.Inthispaper,YoonDae-sung,wasfocusedonthesurface

by utilizing the technique epic escape from playwriting technology a

welcomeprincipleofexisting,willcontinuetostrengthenthestructureof

theparametriccommunication.Inordertovisualizebytechniquesdramatic

epicinconsistenciestothematerialincidentsactualplacetime,actually

exists,canlookobjectivelyandstructuretruthhiddenrealitytechniques

thesewritersprovidingaviewpointwhichisabletopresentapossibleand

offers the audience critically absurdity of society. Today, with the

entiretyofthetwovBertoltBrechtisnotuntil.Inthispaper,basedon

thetechniqueofepicdramaandtheoryofepictheaterofBrecht,inthe

topofthelayerofnarrationoftheinsideofYoonDae-sunginitialdrama

of epic playwright and typical <Slaves Document> <The Chronicles of

success>wasinvestigated.

First,inSection2,epiloguecommentatorisadeviceforexposingthe

alienationeffectandalienationeffectisanimportantcomponentofthe

theoryofepicdramainordertolaythefoundationfortheanalysisof

work,music,andpreface,audiencewasaimedattheoverallunderstanding

oftheepicdramaformatbylookingatlinestowards,abouttheconcepts

andprinciplesofplaywithinaplay.

Inthethirdchapter,thesubjectoftheanalysisand<SlavesDocument>

<TheChroniclesofsuccess>AmongthefirstdramaofYoonDae-sung,was

examined from formal aspects and aspects of content and. In terms of

contentanda,wediscussedwithdistinctioncriticallyconsciousofthe

characterand comiccharacteroftwoworks.Second,I examinedtheform

aspectsofthegranddramaticcharacteristicsand<SlavesDocument><The

Chroniclesofsu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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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borrowedmaterialoftruestoryandhistoricalevents,hasreclamation

acriticaldistancetoshowthecontradictionofrealitythroughhoandold

monkcharactersandGangsoeinitand<SlavesDocument><TheChroniclesof

success>.

Inaddition,thewriterisusingthetechniqueofplaywithinaplayof

theinternalstructureandgenericstructurefortwoyuanofthespatial

structure.

And in the episode therapy scene structure, it occurs by drawing the

activities and ideological quest of historical figures, shape of these

peopleoftheconflictthepersontookatheatricalimaginationoftheuse

ofchorusandgrandegotoexperienceIwanttoplayanauxiliaryroleto

supporttheresolution.Magnificenttechniqueappearanceofcommentators

thatappearinthroughtheabovediscussionand<SlavesDocument><The

Chronicles of success>, method of play within a play, the use of the

chorus,andsettingepisodetherapysceneleadstoalienationeffectwith

the expansion of space I have confirmed that. Yoon Dae-sung has been

exploring the direction of evolutionary also socially personally by

exposingconfirmtheabsurdityofrealitythroughtheuseoftheappearance

withaspectaculardramaticcontent.Ourtraditionoftheatertrendsepic

drama emulate entertaining representation of the structure as shown by

WesternepicdramafromBrecht'saffectedfamilycanbedividedintotwo

kindsofthings.Itwasconfirmedthattheyhaveattemptedwritertriesto

fusetraditionalplayandexperimentplayintheWestern<SlavesDocument>

double.Ontheotherhand,itappearsthat,unlike<SlavesDocument>,and

directlyaffectedthetechniqueofepicdramaofBrecht<TheChroniclesof

success>.

YoonDae-sunghasbeenputintheworkofbothofthetwotrendsofepic

dramathatwasshowninKorea,andsolidifieditspositionastheepic

playwrightinconsiderationthenewexperimentaldramaticelementsoftheir

ownontopofthefoundationhave.ThefirstdramaofYoonDae-sungto

encourageparticipationandreflectionofviathealienationeffectwith

theaudienceandrealisticappreciationofthetime.DramaofYoonDae-sung

for you, can be understood to correspond theatrical for particularity

transitionalKoreansocietyatthetime.Experienceofthewriterhasseen

onesideoftheunjustsocietyofsocietyclosed,hascausedtheanger,

violenceandabsurdityofthesameage,andatthesametimeexposingthe

beingsthathavebeendistorted,writerbasiswillorpeoplebeyondthatI

haveputintheworkintheepictech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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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1.연구 목적 및 필요성

지금까지 한국 희곡은 사실주의에 근간을 두고 있다.신극 양식이 개화

기에 도입된 이래,창작자와 연구자의 초점은 사실주의 기법의 정립에 맞

추어졌다.다시 말해서 사실주의 기법의 토착화에 관심을 기울여 온 것이

다.

191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의 한국 희곡사를 전통 인습의 질곡으로부터

의 해방과 일제의 질곡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두 가지 모티프 중심으로 살

핀 유민영은,6․25를 기점으로 그 흐름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보

았다.단,이 무렵의 작가들은 식민지 시대 작가들에게 사사함으로써 그들

의 영향권 내에서 벗어나지 못해,궁극적으로는 선배들의 유산을 조금 다

르게 변용시켰을 뿐 근본적인 맥락은 같이 했다고 본다.1)이렇게 1960년대

에 변화의 시도와 함께 등단한 대부분의 극작가들은 70년대에 가서야 뚜렷

한 자기 세계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1970년대는 연극 외적인 변화가 컸던 시기로,일단 양적 팽창이 두드러

진 때였다.연중 언제나 공연이 계속되고 한 극단이 일 년에 5.6회 이상

의 공연을 갖는 일이 보통이 되었다.공연장이 증가하고 소극장이 출현했

1)“그러나 1960년대의 혁명 후 세대는 전혀 달랐다.참신한 극작가들이 대거 등장하기도

했지만 시대 상황의 변화와 함께 이들의 다양한 체험과 감각은 희곡세계의 지평을 확대

하기에 충분했다.(중략)60년대는 분명히 현대 희곡사에서 새로운 시대를 연 시기였던 것

이다.어느 시기보다 극작가들이 다량으로 배출되기도 했지만 등장한 극작가들이다.독

특한 자기 세계를 구축하기 위해 방황했고,그에 따라 희곡사의 지평이 평면에서 입체

로,현실에서 비현실로,리얼리즘으로부터 부조리극에까지 확대되었던 것이다.그리고

현대 희곡사 60년 도안 되풀이되어 온 모티브라 할 인습 문제와 상황 문제도 상당히 탈

피한 시기가 60년대였다.그래서 60년대는 현대 희곡사에서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세

계를 찾아 나아가는 ‘출발의 시대’그리고 ‘다양성의 시대’라 볼 수 있는 것이다.

유민영,『한국현대희곡사』,기린원,1988,526,540-5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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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극단의 조직과 제작 방식에도 변화가 초래되었다.연극 전문지의 출

간도 이 시기에 이루어졌다.이와 같은 외적 변화는 번역극의 융성과 상업

극의 대두를 촉진하는 한편 이미 60년대부터 이루어져온 다양한 극작술의

연장선상에서 수작들을 낳는 계기로 작용하였다.1960년대 희곡의 괄목할

만한 변화는 사실주의극 일변도의 극 경향으로부터 벗어남을 의미하는 바

이는 1970년대로 이어지면서 그 뚜렷한 맥을 형성하였다.

1960년대 이후 오늘날에 이르는 연극을 현대극으로 통칭할 때,한국의

현대극은 크게 세 가지 경향으로 분류될 수 있다.첫째,근대극 양식을 지

속적으로 발전시킨 경우,둘째,서구의 현대극 을 수용하여 새롭게 창조한

경우,셋째,전통극 양식을 계승하여 현대화한 경우이다.2)먼저,근대극 양

식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킨 양식으로는 사실극,희극,역사극,창극을 들 수

있다.1950년대 후반,전후의 폐허 가운데 서구의 새로운 물결이 흘러들었

고,이 물결은 1960년대부터 근대극의 낡은 양식과는 다른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기 시작했다.이처럼 서구의 현대극 양식을 수용하여 새롭게 창조한

현대극의 대표 장르로 서구의 리얼리즘과 계몽적 리얼리즘에 영향을 받은

표현주의 연극,부조리극,서사극 등이 수용되었다.3)그리고 1960년대부터

전통제의인 무당굿을 계승한 굿극,가면극을 계승한 탈춤극,인형극을 계승

한 꼭두극,배우희(俳優戱)를 계승한 재담극(才談劇),그리고 전통을 폭넓게

계승한 마당극과 가무악극이 현대극의 새로운 양식으로 발전하기 시작했

다.

본 연구는 이들 중,서구 양식을 수용하여 극 양식을 확장한 현대극에

주목하면서 시작되었다.계속 변화하는 시대가 예술에 대해서도 새로운 요

구를 하고 있었으므로,그것을 표상하기 위해서는 재현 기법의 변화는 필

수적이었다.또한 시대적 요구와 그 사회 현실에 알맞은 연극이 생산되어

야 한다는 것은 이 시기 극작가들에게는 중요한 문제였다.서구의 이론을

새롭게 창조한 연극으로 서사극,부조리극,신화극,잔혹극 등을 들 수 있

는데,이들 중 서사극은 신진 작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연극적 상황

에 대한 시ㆍ공간의 확대,음악적 요소의 삽입,에피소드식 장면 구성,서

술적 화자를 등장시키는 것은 기존 연극과 다른 형식의 파괴와 신선함이었

2)서연호,『한국연극사-현대편』,연극과 인간,2005,33-34면.

3)유민영,앞의 책,525-5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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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김광선은 서사극이 한국 연극계의 관심을 끌었던 요인을 다음과 같이 정

리하고 있다.4)첫째,서사극이 외국에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던 실험극 형

식이었고 한국 연극계는 외국에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문화 경향에 대해

언제라도 수용할 태세를 취하고 있었다.둘째,형식적인 면에서 서사극은

극작을 하기에 수월한 점을 제공하고 있었다.사건의 배경을 장면화ㆍ대화

화 하지 않고 즉,극을 구성하지 않고 서술을 통해 줄거리를 전개시킨다는

것은 극작술에 익숙하지 않은 극작가들에게는 편리한 도구였다.셋째,서사

극은 사회문제를 담고 있는 연극이라는 점에서 특히 70․80년대 한국의 권

위주의 체제 하에서는 초미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었다.

1960ㆍ70년대의 군사독재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통제는 본격적인 서사

극의 무대를 제공하는 데 매우 인색했다.작품의 내용에 대한 선택은 검열

을 의식하여 협소해졌고,불가피하게 당국의 눈치를 살피며 논의를 펴야

했다.때문에 현대극이 서사극의 정치적 이념성을 온전히 수용하게 된 것

은 1980년대에 이르러서이다.이후 서사극은 독자적인 연극 기법으로 존립

하기보다는 다른 기법과 복합적으로 결합되는 길을 택했다.정치적인 소재

의 금기를 돌파하고 다양한 형식 실험을 가능케 한 점에서 사사극이 현대

극에 미친 영향은 실로 대단한 것이었다.5)

본고는 이러한 한국 연극의 서사극 수용 양상 속에서 윤대성의 70년대

작품에 농축되어 있는 서사극적 특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윤대성은 1967년 『동아일보』신춘문예에 <출발>이 당선되면서 극작 활

동을 시작하였다.이후 본격화된 윤대성의 작품 활동은 <망나니>(69년),

어쩌면 좋아(69년),<미친 동물의 역사>(70년),목소리(71년),무너지는 소

리(71)년,<열쇠>(72년),<노비문서>(73년),<너도 먹고 물러나라>(73년),

<출세기>(74년),더러운 손(81년),<신화1900>(82년),<파벽>(84년),<방

황하는 별들>(85년),<꿈꾸는 별들>(86년),<두 여자 두 남자>(원제 <나

의 영원한 타인>(92년),<남사당의 하늘(94년),<천하대장군 지하여장

군>(94년)등으로 최근까지 희곡과 TV 드라마 집필로 이어지고 있다.이들

4)김광선,「한국 연극 브레히트 수용에 관한 고찰」,『브레히트와 현대연극』,한국브레

히트연극학회,1997,9-10면.

5)서연호,앞의 책,4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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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들은 소재나 형식에서 각기 다양한 면모를 보이고 있으나,두드러진

특징으로 드러나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삶을 구성하고 결정하는 환경적

조건과 요소에 대하여 집요한 관심을 지니고 있다는 점6)이다.아울러 이러

한 관심을 극작으로 구체화시키는데 있어서 서사극 기법 내지는 기록극의

방법이 빈번하게 활용되어 온 것도 간과할 수 없는 특징이다.

윤대성의 작품들을 일람해 볼 때,작품 경향은 크게 세 시기로 대별해

볼 수 있다.1970년대 전통적 기법과 서구의 다양한 기법의 실험을 통해

현실에 대한 강렬한 비판이 이루어 낸 시기를 초기로 볼 수 있다.그리고

방송극 집필에 몰두하다가 7년 만에 희곡을 집필하기 시작한 시기부터

1980년대를 중기로 볼 수 있다.이 시기는 초기의 현실 비판적 경향의 연

장선에 있었지만 우리 사회의 병리 현상에 대한 증언과 고발이 보다 사실

적이고 비극적으로 드러내면서 그러한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을 비

판하고 깨우쳐 주고자 하는 풍자성을 동시에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동시

에 현실에 근거한 인간의 근원적 본질에 대한 깊이 있는 천착과 가정과 개

인의 존재 방식에 대한 탐구가 이루어졌다.1990년대 이후부터 부터 2000

년대 초까지 활동을 통해 희곡과 TV 드라마,청소년연극,종교극 및 역사

극까지 아우르며 활발한 집필 활동을 펼친 시기를 후기로 볼 수 있다.

유민영은 그가 60년대 까지는 자기 색깔을 지니면서 방향 탐색을 하다

가 70년대에 와서 뚜렷한 자기 세계를 구축했다고 평가한다.7)그는 이 시

기에 삶을 구성하고 결정하는 환경적 조건에 대해 집요한 관심을 보이면

서,인간의 존엄성 회복을 부단하게 외치고,강한 현실 개선 의지를 표출한

다.또한 그는 강한 역사의식 속에서 역사와 현실 비판을 위해 리얼리즘

비판과 함께 여러 가지 새로운 기법적 실험을 행하게 된다고 보았다.8)이

시기에 그는 우리의 전통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으며,우리의 탈춤

과 서구적인 극작술의 결합을 시도한다.이러한 실험으로써 탄생된 것이

첫 장막극 <망나니>다.우리의 역사적 사실을 재평가 내지 재정리함으로

써 그 속에서 현재와 미래를 투영해 보려는 역사극을 창출한 것이다.유민

영은 이 작품이 미숙하지만,오욕의 근대사를 비판하고 지배층에 대한 저

6)서연호,『한국 현역 극작가론1』,한국연극평론가협회,예니,1994,55면.

7)유민영,앞의 책,527면.

8)유민영,「희곡문학의 다양성」,『한국현대문학사』,현대문학,1989,39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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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을 골조로 하며,간난신고의 역사 속에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고 끈질기

게 살아온 한국 서민의 생명력을 부각시켰다고 평가한다.9)이후 친구 김지

하로부터 노비 반란에 관한 희곡을 써 보기를 권유받는다.그가 준 자료를

토대로 쓴 것이 <노비문서>다.당시는 민중에 대한 억압이 가중된 때로,

주민등록증을 제정ㆍ공포하여 국민을 손쉽게 장악하려는 기도가 이루어지

고 있었다.주민등록증이 바로 노비문서로 여겨졌던 것이다.이어서 <노비

문서>에 대한 비판의 대답으로 <너도 먹고 물러나라>을 썼다.넋풀이의

형식을 통해 이데올로기,통치구조에 대한 비판,권력과 물질적ㆍ육체적 탐

욕에 대한 풍자적 고발을 행하고 있다.이후 그는 부와 권력의 꼭두각시인

매스컴 비판에 시각을 집중한다.<목소리>에서는 매스컴의 구조적 병폐를

부각하고,이후 매스컴의 역기능을 신랄하게 비판한 <출세기>를 쓴다.이

작품은 매스컴의 허무맹랑한 기사 조작 및 매스컴의 역기능과 허상을 고발

한 작품이다.

유민영은 이 시기부터 그가 서서히 자신의 좌절과 불행을 사회 속에다

놓고 객관화시켜서 응시하기 시작했다고 평가한다.윤대성은 부조리한 현

대에서 개인은 불행할 수밖에 없고 그 이유는 순전히 정치권력과 물질 때

문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1972년부터 윤대성은 라디오 스크립터 일로 시작해서 방송과 인연을 맺

는다.1972년 존폐 위기에 있던 「수사반장」을 맡아 시청률을 1위로 끌어

올린다.1974년 9월 결혼을 하면서 7년 동안 희곡을 단 한 편도 쓰지 못했

으며,TV드라마만 쓰게 된다.그러다가 방송국에서 손을 떼고 다시 연극

으로 돌아온 계기가 된 것은 5ㆍ18광주사태다.많은 작가들이 의욕을 잃

었으며,그도 방송일을 그만두고,서울예전 극작가 전임으로 취임해 버렸

다.이 때 그의 연극관과 드라마투르기를 총동원한 것 같은 블랙 코미디의

사이코드라마인 <신화1900>을 써낸다.이 작품은 사회체제와 개인의 운명

과의 상관관계를 다룬 것으로,사회가 진실과 정의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

독선과 편견에 빠질 경우,인간의 존엄성을 짓밟힐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

발한다.재래의 무대형식의 파괴와 새로운 기법의 추구는 <신화1900>에서

절정에 이른다.서사극의 바탕 위에 기록극,사이코드라마,사회극 등 다양

9)유민영,앞의 책,5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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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법을 혼용하고 있다.언뜻 보아 산만하고 짜임새 없이 느껴지지만,이

작품은 총체극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민속극에서 서사기법을 터득하고 브

레히트의 극에서 소외효과를 발견하여 자기 나름의 서사극을 정립해 가고

있다.윤대성의 희곡은 적어도 기법 면에서 어떤 기법도 수용할 수 있게끔

열려 있고,여러 가지 기법이 동원되어도 구성이 별로 흐트러지지 않는다.

그래서 윤대성의 작품은 언제나 실험적으로 보인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대성이 현실 비판적인 모습에서 개인의 문제,인간 존재의 문제,예술

가의 삶과 존재 의미 등 삶의 존재 방식에 대한 관심으로 방향 전환을 하

게 된 것은 1987년 6월 항쟁의 영향이 크다.예술가란 무엇인가?연극을

왜 하는가?삶과 예술,사랑과 예술은 어떤 관계로 존재하는가에 대한 진

지한 성찰을 위해 쓴 것이 <사의 찬미>이며,이후 <남사당의 하늘>로 이

어진다.<사의 찬미>는 극중극 기법을 구사하여 이야기와 배우 및 관객의

이분화를 통해,연극과 현실,등장인물과 관객,무대와 객석 사이의 경계를

허물고 그 구분을 모호하게 만들어 놓고 있다.이런 극과 현실의 유사성

내지 상호 침투 가능성은 연극과 현실의 관련성,나아가 상호 치환가능성

을 시사한다.그는 이렇게 현실을 반영하고 투사하는 거울의 역할을 하는

연극을 통해 인생ㆍ예술ㆍ사랑에 대한 실존적 성찰을 깊이 있게 천착해 내

었다.<두 여자 두 남자>는 부부 문제란 삶의 한 측면을 통해,인간의 실

존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헤쳐 내고 있다.그에게 있어 부부 문제란 해결

될 수 없는 영원한 미해결의 미궁,영원히 반복될 수밖에 없는 순환구조의

차원으로 형상화되고 있어,그의 부정적이고 실존적인 세계 인식을 이 작

품을 통해 유감없이 드러내 주고 있다.

윤대성은 기질상 서구적 연극에 경도되어 있는 작가다.그와 함께 그의

근본적 관심은 인간의 실존적 상황에 놓여 있다.이는 앞서 그의 초기 시

절에 있어서의 추상적 관념으로서의 실존의식과 전통극에 대한 관심을 새

로운 드라마투르기의 창안과 서양극 영향을 수용한 다양한 기법적 실험을

통해,역사와 민족에 대한 재해석과 재평가하고,현실에 대한 비판과 풍자

를 강력하게 수정하고 있는 것이다.그리고 중기에 들어서 우리 사회의 병

리 현상에 대한 증언과 고발이 보다 사실적이고 비극적으로 나타나고 있

다.이 비극성은 병든 사회가 장차 불가피하게 부딪칠 수밖에 없는 좌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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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배,침체와 절망의 예시다.

윤대성이 즐겨 다루는 소재는 사회제도나 구조적 모순,매스컴의 부도덕

성과 상업주의,가치관의 획일성,배신과 폭력의 계급제도의 비합리성 등이

다.시대상황과 맞물린 시각의 전환10)으로 그는 다양한 주제를 담기 위해

기법의 변화 즉,서사성이 강한 민속극,굿 등 전통과 만나 과거의 역사를

통한 객관적인 비판을 시도했다.또 실험적인 현대극을 통해 획일화된 현

대 사회의 만연된 사건의 구조적인 병폐의 원인을 다양한 시각으로 재현시

켰다.윤대성은 정치권력의 인간 존엄성 유린과 배금사상으로 인한 소외

현상이 절대 권력과 자본 독점에서 근거한다는 연극관을 가지고 그것을 담

아내기 위한 대담한 기법(기록극,서사극,민속극)을 모색11)하였는데,전 작

품에 서사극적 기법을 차용하여 자신의 세계관을 적극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우리 연극의 서사화 경향은 전통연희의 표현 구조를 본받음으로써 나타

난 것과 브레히트의 서구적 서사극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의 두 가지 계

열로 구분할 수 있다.삶의 환경에 대한 통찰이라는 그의 작가적 중심 과

제와 서구의 서사적 기법이 두드러지게 구현된 윤대성의 작품들 중에서

<출세기>와 <신화1900>이 대표작으로 주목되며,전통적 연희양식의 현대

적 계승이라는 측면에서 <망나니>와 <노비문서>,<너도 먹고 물러나라>

등이 검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윤대성의 초기 희곡 작품 중 전통 연희의 표현구조를

본받아 전통의 현대적 계승을 보여준 작품과 서구 서사극의 영향을 받은

작품 중 각 한 작품씩을 선정해서 논의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전통에

관련된 작품으로는 사건ㆍ인물 등이 역사적으로 설정되어 있고 코러스와

해설자 등 서사극적 기법이 다양하게 드러나는 <노비문서>를 살핀다.서

구 서사극의 영향을 받은 작품 중에서는 에피소드식 장면 구성과 극중극

10)윤대성이 처음 전통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4ㆍ19혁명 때문이었으며,4ㆍ19혁명

과 6ㆍ3한일회담 반대 운동을 통해 1960년대의 대학생과 지식인들은 초보적인 민주주

의 의식과 반외세 의식을 지니게 되었다.이러한 젊은 지식인들의 진보적 의식은 기존

의 예술 문화에 대해서도 반성적인 문제를 제기했고,이는 크게 창작극에 대한 관심과

전통민속연희에 대한 관심의 두 움직임으로 나타났다.김미도,「윤대성 희곡의 전통 수

용 양상」,『한국연극학』제29호,한국연극학회,2006,6면.

11)서연호,「삶의 환경에 대한 통찰」,『한국 현역 극작가론1』,한국연극평론가협회,예

니,1994,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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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법을 사용한 <출세기>를 살펴봄으로써,윤대성의 희곡의 서사화 경향을

확인하고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자 한다.또한 윤대성의 사회 문제극에 나

타나는 감상성의 배제 요인이 단지 기록극12)이기 전에 서사극 기법에서 비

롯됨을 밝히고자 한다.즉 현대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을 객관적으로 드러

내어 인간성 회복을 위한 변화의 요구에 대해 서사극 기법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현대극의 다양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사극에 대한 이해가 선

행되어야 할 정도로 서사극이 현대극에 끼친 영향은 지대하다.

2.선행 연구 검토

먼저 한국 연극사의 저자들을 살펴보면,서연호는 『한국현대희곡사-근

대편』13)에서 1910년대 신파극에서 1960년대까지의 희곡을 개괄적으로 다

루고 있다.연구자는 비사실주의극의 시발점을 1950년대 이후라고 정의하

면서 수정과 절충,다양한 방법의 수용,새로운 모색의 일환으로 시대적 한

계를 뛰어넘기 위하여 비사실주의극이 태동한 것으로 보았다.또한 사실주

의의 인과성에서 벗어나 오히려 사실적인 현실감을 높이기 위해 비실제적

이고 비논리적인 요소와 방법까지도 과감하게 수용하고 활용하였다고 평가

하였다.이후『한국현대희곡사-현대편』14)에서는 1960년대부터 2004년까지

의 대표적인 희곡 작품들을 분석하고 있다.이 책의 결론부에서 한국 현대

극은 비사실주의라는 뚜렷한 미학적 지향을 보여주고 있으며,근대극과 근

본적으로 구별되는 현대극만의 고유한 특성이 있다고 평가한다.개방적인

무대와 사회의식의 표출,현실에 대한 풍자와 해학,사회적 현실을 객관적

12)1925년 피스카토르에 이어 1960년대 키프하르트와 바이스에 이르러 기록극 시대를 맞

이한다.기록극이란 정치적인 협상 기록문 등 기록 증빙 서류를 통해 실제 일어난 사실

을 무대에다 옮겨놓기 위한 드라마를 말한다.기록극 작가는 표현하려는 의도에 상응하

는 기록 문서를 발굴하여 드라마 형식으로 간추린다.이러한 종류의 극은 보통 서사극

형식을 따르기 때문에 ‘서사극류’로 분류된다(김종대,『독일희곡이론사』,문학과 지성

사,1986,164-166면).이 글에서 알 수 있듯이 기록극 자체에도 서사극의 특성이 바탕이

된다.그러므로 윤대성 희곡의 기록극 양식은 곧 서사극적 특성을 내포한다고 볼 수 있

다.

13) 서연호,『한국연극사-근대편』,연극과 인간,2005.

14) 서연호,『한국연극사-현대편』,연극과 인간,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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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재현한다는 점 등을 들면서 서사극적 요소를 든 작품과 이외의 다른

작품을 분석하고 총괄하였다.

유민영의 『한국현대희곡사』15)는 신파극에서부터 1960년대까지 희곡을

개괄적으로 다루고 있다.서구 양식의 수용이 1960년대 이후 시대상황의

변화와 감각의 확대로 희곡세계의 지평을 확대해 놓은 것으로 보았다.또

한 박조열,이재현,천승세,윤대성,오태석 등의 신진들을 소개하면서 독특

한 실험자세로 희곡사의 지평이 평면에서 입체로,현실에서 초현실로,리얼

리즘으로부터 부조리극에까지 확대되었다고 평가하였다.이 논의는 전체적

으로 내용의 주제,작가정신 등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으므로 그 정신적

변화를 극적 표현 기법의 차원에서 확인해보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않고 있

다.

한국 현대 연극사의 기점인 1960년대 이래 많은 극작가들이 활발히 활동

을 해왔으며 그에 따라 연구자들의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연구자들

은 한 작가의 작품 세계에 대해 작게는 작품 해설에서부터 크게는 한 작가

의 작품을 총체적으로 살피고 그 작가적 경향에 대한 연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작품에 대한 해석이 진행되어 왔다.하지만 윤대성에 관한 기존의

연구 성과는 동시대 작가들에 비해 미흡하다.그러나 양적인 빈약함에도

불구하고 윤대성에 관한 선행 연구는 크게 두 가지 경향으로 압축된다.

첫째는,윤대성 희곡의 기법적 측면에 관한 논의로서 그의 희곡에 나타나

는 비사실주의적 특징을 중심으로 살펴본 연구와,둘째는 내용적 측면에

관한 논의로서 주제적 측면과 함께 그의 작가 의식을 고찰한 연구이다.

먼저,기존연구 중 가장 활발히 진행된 논의는 윤대성 희곡의 기법적 특

징을 고찰한 연구라 할 수 있다.윤대성은 ‘다양한 기법을 섭렵한 작가’라

는 수식어가 붙을 만큼 여러 기법들을 절충하여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기존 연구들은 주로 서사극,전통극,메타극 등 비사실주의적 기법의 특징

적 징후를 밝혀내는 작업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정낙현16)은 서사극적 특

성을 중심으로 <노비문서>와 <신화1900>을 분석하고 있는데,<노비문

서> 역사적 소재로 하여 객관적인 거리를 확보할 뿐만 아니라,민속극 양

15)유민영,『한국현대희곡사』,기린원,1988.

16)정낙현,「윤대성 희곡에 나타난 서사극적 특성」,『한국극예술연구』,제 2집,한국극

예술학회,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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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통해 현실 모순을 폭로함으로써 소외효과를 강화하고 있으며,<신화

1900>은 극중극을 도입,역할 전환 기법을 통해 ‘유죄’에서 ‘무죄’로 판결나

는 변증법적 구조를 보임으로써 강한 소외효과를 생성해내고 있다고 평가

하였다.김성희17)는 극중극 기법을 중심으로 논의를 펼치고 있는데,윤대성

희곡은 극중극을 통한 이중,삼중의 겹침 구조를 통해 현실과 연극의 상호

치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김성희는 또 다른 논의18)를

통해서 윤대성 희곡의 메타성을 밝히고 있는데,이 논의에서는 메타극의

정의와 한국 메타극의 배경을 정리하면서 윤대성 희곡을 메타연극 개념과

연결시켜 고찰하고 있다.김영희19)는 <노비문서>를 대상으로 하여 극적

기법을 전통성과 실험성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있다.연구자는 <노비문서>

가 역사적 소재를 사용하고 있음은 물론 취발이와 노승과 같은 전통적 인

물,코러스가 등장한다는 점에서 전통극적 양식과 서사극적 기법이 절충되

어 있는 작품이라고 밝히고 있다.이를 통해 윤대성이 형식의 새로움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말하려는 어떤 주제나 이념을 위해서는 동ㆍ서양

의 극적 기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작가정신에서 연유한 것이라

고 평가하고 있다.정신재20)는 <신화1900>,<출세기>, <노비문서>,<사

의 찬미>를 중심으로 윤대성 희곡에서 드러나고 있는 다양한 기법들을 전

반적으로 살피고 있는데,연구자는 윤대성이 극중극,전통극,서사극,사이

코드라마,사실주의극,민속극,청소년 극 등 다양한 기법 실험을 통해 관

객의 호응을 이끌어 내고 있다고 평가한다.연구자는 특히 시간과 공간 등

의 차이나 구조의 대비,갈등의 대비를 적절히 활용하고,개인과 사회,정

상과 비정상,전체극과 극중극,실제적 사실과 연극적 사실 사이를 자유로

이 오가면서 이 땅의 신화를 모색하였다고 결론내리고 있다.김현철21)은

윤대성의 희곡 중에서 전통극 양식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망나니>,<노비

문서>,<너도 먹고 물러나라>를 중심으로 전통극 수용의 방법론적 한계와

17)김성희,「현실과 연극의 겹침 구조」,『연극과 사회학,희곡의 해석학』,푸른행복,

1995.

18)김성희,「메타연극-윤대성의 희곡을 중심으로」,『한국 현대극의 형성과 쟁점』,2007.

19)김영희,「윤대성「노비문서」에 나타난 극적 기법 연구-전통성과 실험성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제 3호,국어국문학회,2002.

20)정신재,『한국 현대 희곡 작품론』,국학자료원,2001.

21) 김현철,「윤대성 희곡의 전통극 양식 수용과 현실의 형상화」,『한국극예술연구』제

28집,한국극예술학회,2008.



- 11 -

적 형상화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다.억압적인 현실의 형상화에

관심이 많았던 윤대성에게 낙관적인 세계관 속에서 자유분방하고 낙천적인

인물들이 유희를 즐기는 전통극은 여러 가지 난점이 많은 양식이었다.이

러한 세계관과 인물형으로는 자신이 표현하고 싶었던 암담하고 부조리한

현실을 제대로 보여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고,결국 이러한 한계에 대

한 인식으로 새로운 방법을 찾아 방향 전환을 시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라고 연구자는 밝히고 있다.

이러한 윤대성의 기법적 측면의 연구는,그 연구 대상이 주로 ‘1970년대

를 전후한 작품’으로 한정되거나 ‘사실주의를 벗어나고자 하는 양식적 실

험’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이것은 다양한 연극 기법을 실험했던 1970년대

를 전후한 시기에 윤대성이라는 작가가 중요한 위치에 있었음을 반증해 주

는 결과이다.

두 번째로 살펴볼 연구는 내용적 측면에 관한 논의로서 주제적 측면과

함께 그의 작가의식을 고찰한 논의이다.먼저 서연호22)는 윤대성의 주된

중심과제가 ‘삶의 환경에 대한 통찰’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이를 중심으

로 그의 대표작들을 살펴보고 있다.연구자는 윤대성의 작가적 특성을 ‘환

경에 대한 집착’과 ‘아이러니한 언어의 탐색’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이들의

주된 중심과제가 삶의 환경적 조건과 요소에 대한 집요한 관심을 드러내고

있으며,이를 다양한 극 양식을 통해 다각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유민영23)은 윤대성의 성장배경과 창작배경을 살피면서 논의를 펼치

고 있다.연구자는 윤대성 희곡에서 부정적 사회관과 절망적 인생관이 드

러나는 이유가 윤대성이 청년시대에 마루쿠제에 심취하고 무신론적 실존주

의자들인 사르트르,까뮈를 만난 결과라고 설명한다.또한 획일 사회를 공

격하는 윤대성의 작가의식은 마르쿠제의 영향이 작용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박명진24)은 1960년대 정치적 상황에 주목하면서 박조열,이강백과 함

께 윤대성 희곡을 분석하고 있다.연구자는 윤대성이 <망나니>를 통해 지

배 담론 하에서 ‘침묵과 부재’의 이데올로기를 드러내고 있으며,따라서 이

22)서연호,「윤대성론」,『한국 현역 극작가론1』,한국연극평론가협회,예니,1994.

23)윤대성,「좌절과 비극의 작가-윤대성 초ㆍ중기 작품을 중심으로」,『윤대성 희곡 전

집 2』,평민사,2004.

24)박명진,「1960년대 희곡의 정치적 무의식과 알레고리-박조열,신명순,윤대성을 중심

으로」,『한국극예술연구』,11집,한국극예술학회,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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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은 억압된 욕망이라는 ‘정치적 무의식’을 담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미원25)의 연구는 1990년 이후에 발표된 ‘중산층 가정극’을 연구대상으로

삼음으로써 기존연구대상의 폭을 확장시켰다는 의의를 갖는데,연구자는

윤대성이 가정극을 통해 기존의 가부장적 사고의 남녀 역할을 주변으로 밀

어내고 주변의 성역할이 부각되는 포스트모던 시대의 새로운 중산층 가정

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한옥근26)은 <신화1990> 이전

까지의 작품분석을 통해 윤대성이 사회비평,극작가임을 증명하고 있다.특

히 윤대성 희곡에서 나타나는 비극성은 사회적ㆍ환경적 결함에서 비롯된

것이며,이러한 사회의 모순성을 보여주기 위해 전통극이나 실험성이 강한

현대극 등의 다양한 기법을 시도했다고 평가하고 있다.데뷔 직후의 작품

들은 현실과 이상의 괴리,갈등을 작가 개인의 자서전적 체험을 토대로 한

주관적인 형상화 작업이었다면,<망나니>이후에는 자신의 내면화에 머물

러 있던 시선이 적나라한 사회 비판으로 확장되면서 객관적인 외형화 작업

이 시작된다고 평가하였다.서은영27)은 1960～70년대를 바라보는 작가의

세계관이 인물을 통해 구현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목소리>와 <무

너지는 소리>를 대상으로 하여 지배담론의 재현방식 양상을 고찰하고 있

다.연구자는 지배담론에 대응하는 주제를 정상과 비정상으로 나누어 논의

를 전개하고 있는데,이러한 정상과 비정상을 만들어 내고 있는 정치권력

구조에 대한 비판의식이 윤대성 작품의 특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홍창

수28)는 윤대성의 작품 전체에 흐르는 작가의식을 허무의식이라고 규정하

고,이런 허무의식은 1950～60년대 한국의 피폐하고 부조리한 사회 속에서

실존주의를 비롯하여 서구 현대 철학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것으로 보고

<출발>,<노비문서>,<당신,안녕>을 연구 대상 살펴보았다.세 작품은

196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시간대가 넓음에도 불구하

고 세계,역사,존재의 허무가 중심이 되어 허무의식의 각기 다른 특성을

보여준다고 밝히고 있다.

25)이미원,「윤대성 희곡 연구-‘중산층 가정극’을 중심으로」,『한국연극학』,제17호,한

국극예술학회,2001.

26)한옥근,「윤대성론」,『연극의 이론과 실기』,푸른사상사,2006.

27)서은영,「윤대성 희곡에 나타난 지배담론과 주체-「무너지는 소리」와 「목소리」를

중심으로」,『한국 공연예술의 새로운 미래』,연극과 인간,2006.

28)홍창수,「윤대성 희곡과 허무의식」,『어문논집』60호,민족어문학회,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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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선행논의를 종합해 보면,극형식이나 기법면에서 다양한 실험적

기법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그러나 극정신에 있어서는 그의 다양한

작품세계만큼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으며,극형식 논의에서 단편

적으로 지적되고 있을 뿐이다.윤대성 작품에 대한 극형식과 극정신에 대

한 깊이 있는 천착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그의 작품이 기법적 측면에서

새로움을 구사했다는 단편적이고 일률적인 평가만이 이루어져왔다.뿐만

아니라 형식과 기법 면에서도 표면적이고 인상적인 차원에서 다룰 뿐,동

시대의 작가들과 변별되는 구체적인 특징을 면밀하게 분석하지 못하고 있

다.그리하여 윤대성의 작품의 기법적 다양성과 실험성은 인정하면서도 그

것을 통해 드러나는 작가의 세계관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못하

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결국,윤대성 작품의 의의를 밝히기 위해서는 기법

적 측면과 함께 극작기법과 내용적 측면인 작가의 세계관을 동시에 살펴보

아야 할 것이다.

3.연구의 방법

연극이 세계를 반영하는 도구인 만큼 희곡 안에는 세계를 바라보는 작가

의 인식이 드러난다.또한 연극이 본질적으로 무대와 관객 사이의 의사소

통 과정인 만큼 희곡 안에는 상연의 전제 조건이 되는 관객에 대한 인식이

드러나기 마련이다.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희곡의 극 구조나 의미에 중요

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극작가의 현실 인식과 관객 인식은 희곡 텍스

트 안에서 구체화 되며,이를 구체화시키기 위한 극적 전략 사용의 시발점

이 되기 때문이다.따라서 무대 상연의 조건을 충족 시켜야 하는 희곡의

경우,관객에 대한 인식,그리고 작가의 현실 인식은 연극의 형태를 결정짓

고 극의 구조를 확정짓는 주요 조건이라 할 수 있겠다.

본고에서 연구 범위를 윤대성 초기 희곡이라고 한정 짓는 까닭은 1960년

대 우리나라 최초의 서사극인 이근삼의 <원고지>를 시작으로 꾸준히 시도

되어 오던 서사극작이 70년대 이르러 한국 연극에 대한 정체성을 되찾기

위한 운동이 전개되면서 서사극은 한국적 정서를 반영한 연극으로 재편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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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기 때문이다.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이 시기에 윤대성의 극작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서사성이 뚜렷한 작품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

문이다.

윤대성 초기 희곡의 서사극적 특성과 의미를 밝혀내고자 하는 본고의 논

의는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된다.

먼저 2장에서는 서사극 이론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질 것이다.서사극은

1920년대 독일을 중심으로 발생한 정치극 운동의 한 흐름이다.정치극 중

에서도 “가장 강하게 언어에 의존하고 있으며,효과 의도 면에서 볼 때 덜

선동적이며 차라리 논증적인 계몽극으로서 전통적 의미의 연극제도가 갖는

제작조건 및 제작 가능성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29)이 서사극인데,

서사극에서 ‘서사적’이란 개념은 서사시에서 유래한 것으로 소설 문학처럼

관찰의 거리를 통하여 시간의 상대화와 사실의 상대화를 구현하는 연극으

로 설명될 수 있다.또한 극의 소재가 지닌 서사성은 인간의 자유로운 결

단을 제약하는 각 시대의 정치적,사회적,경제적인 조건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오늘날의 서사극이 있기까지는 에르빈 피스카토로(Erwin

Piscator,1893～1966)와 같은 이들의 중간과정이 있었으나 일반적으로 서

사극이라고 할 때는 독일의 연극 연출가 베르톨트 브레히트(Bertolt

Brecht,1898〜1956)가 이론화시킨 서사극을 일컫는다.브레히트식으로 말

하면,서사극은 문학적 드라마의 극이 아니라 무대 예술의 실천적 행위로

서의 연극을 뜻한다.실증성과 객관성을 확대시키는 것이 공연의 목표이다.

서사극은 오락이 아니라,재미와 진지함 속에서 현실을 바라보고 배우도록

하는 것이다.작가는 관객이 극에 몰입하는 것을 차단하여 관객의 지적 성

찰을 유도하고,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통해 숨겨진 도덕적,사회적

문제를 재인식 하도록 한다.

그리고 서사극 이론의 핵심요소인 소외효과와 소외효과를 드러내기 위한

기법들을 살펴볼 것이다.소외효과를 위한 장치인 해설자,노래,서언(序

29)1917년 러시아 10월 혁명과 독일의 1918년 11월 혁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등장한

정치극은 사실주의 중심의 부르주아극에 반발하여 민중연극의 전통을 따르며 무대를 완

전히 테크닉화하는 한편,전통적인 문학적 연극 내에서 발견되었다.이러한 정치극의 흐

름은 뚜렷하게 네 가지 형태로 나누어지는데,첫째,강한 선동적 성격을 띤 단순한 형식

의 정치적 레뷰,둘째,서사극,셋째,기록극,넷째,전통적인 사실주의 연극이면서 정치

적 내용을 명백히 파당적으로 다루는 것이 그것이다.만프레드 브리우넥,김미혜ㆍ이경

미 옮김,『20세기 연극』,연극과 인간,2000,387-39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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言),발문(跋文),관객을 향한 대사,극중극 등을 살펴봄으로써 서사극에 대

한 전반적인 극 형식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브레히트의 서사극 이론을 바탕으로 한국 서사극은 서사극이 가

지고 있는 본래의 비판정신,사회개혁에의 의지와는 다른 우리만의 상황과

정서를 피력하여 그 특성을 드러냈다.브레히트의 ‘서사극이론’을 수용하면

서도 본래 서사극의 정서와는 다른 한국적인 서사극을 만들어갔다고 할 수

있다.그러므로 서사극이 우리에게 어떻게 수용되고 변형되었는지 살피는

것은 중요하며,그 중심에 한국 대표 서사극 작가인 윤대성이 자리하고 있

는 것이다.따라서 3장에서는 서사극의 한국적 수용과 서사극 작가로서의

윤대성의 희곡세계를 고찰할 것이다.

4장에서 윤대성의 초기 희곡 중에서도 <노비문서>와 <출세기>를 분석

의 대상으로 삼고,내용적인 측면과 기법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것이다.내

용적인 측면에서는 두 작품의 희극성과 등장인물 그리고 비판의식으로 구

분하였다.기법적인 측면에서는 <노비문서>와 <출세기>에 나타나는 소외

효과와 이를 위한 서사극적 장치들을 소외효과,코러스,극중극,에피소드

식 장면 구성으로 구분하여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4장에서 살펴본 윤대성 희곡의 서사극적 특성들이

갖는 의의와 한계를 살펴 볼 것이다.

이상의 논의들을 통해 윤대성 초기 희곡 작품이 서사극 기법에서 비롯된

감상성의 배제가 작가적 전략으로 확인하고,이러한 서사극적 특성이 희곡

안에서 작가의 현실 인식,그리고 관객 인식과 어떠한 상호작용을 맺으며

전략적 장치로 사용되고 있는지 밝히고자 한다.더불어 현대 사회의 구조

적인 모순을 객관적으로 드러내어 인간성 회복을 위한 변화의 요청에 서사

극 기법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살필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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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서사극 이론 고찰

1.서사극의 성립 배경

서사극은 전통적 희곡을 지칭하는 아리스토텔레스적 연극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성립되었다.공산주의 혁명의 세계상과 세계개혁안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비(非)아리스토텔레스적 극작을 요하는 연극을 요청하였다.그 첫

번째 이유는 현시되는 모든 개별적인 장면은 그 사회정치적 연관 안에서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과 아리스토텔레스적 드라마에서처럼 어느 특정 단면

이 아니라 한 복합체로서 세계상이 그려져야 한다는 까닭에서이다.두 번

째 이유로,화자의 해석에 힘입어 교훈의 방향을 잡아주는 교육적 연극이

요청되었기 때문이다.30)1900년 이후 산업화로 인해 바뀐 사회구조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의 연극의 형태로는 충분히 표현해 낼 수가 없을 만큼

인간의 의식 구조와 삶의 구조가 변화 되었다.연극이 가지는 예술적인 기

능을 교훈적 기능과 사회적 기능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18세기 이후 연

극은 예법과 도덕을 가르치는 교훈적 기능을 수행했으나 사회적 기능을 소

홀히 하였다.낭만주의 연극은 내적 체험의 세계를 확대시키는 공헌을 했

을 뿐이고,상징주의 연극은 보편성에 의거한 교육만을 베풀었다.사회ㆍ경

제적 문제들만 다루어온 사실주의 연극은 실생활 재현이라는 틀에 얽매어

그 기법이나 주제면에서 교육적 기능을 담당하는데 한계가 많았다.표현주

의 연극은 현실 자각을 일깨워 주었으나 지나치게 주관적인 약점이 있었

다.그러나 1차 대전 이후 러시아,독일,영국,프랑스에 교훈극이 대거 등

장하여 미국에까지 파급되고,이러한 교훈극이 서사극을 대등시키는 결정

30)마리안네 케스팅,차경아 옮김,『서사극 이론』,문예출판사,1996,89-9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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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31)셋째,사람들은 ‘과학적’,초개인적,객관적 연

극을 요구했는데,그것을 가장 확실하게 보증해 주는 것이 서사적 극작이

었다.이와 같은 고려들을 촉진시킨 자극제가 피스카토어의 무대였고,그

고려들을 탁월하게 문화적ㆍ사상적으로 완성시킨 형태가 브레히트에게서

나왔다.브레히트 이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부분적으로 서사적 기법을 사용

했으며 피스카토르에 이르러 상당한 진전을 보이기 시작했다.피스카토르

(ErwinPiscator,1893-1966)는 한때 막스 라인하르트의 제자였으며 마술연

극의 창시자였던 피스카토르는 다큐멘타리 극 형식의 장을 열었고,연극이

정치ㆍ사회적인 문제를 토론할 수 있는 공개적인 광장으로서의 연극 형식

을 구상하였다.그는 이 극형식을 서사극이라 부르고,1919～1930년 사이에

이 극형식의 토대를 마련했다.32)

고대 그리스 비극으로부터 그 이론적 토대를 쌓아온 서구의 연극은 수많

은 변화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세기 초 브레히트

가 전통적인 연극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이론을 내세우기 전까지 서구 연극

은 아리스토틀이 주장한 ‘모방설에 입각한 환각주의’의 원리에서 크게 벗어

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즉,연극이 감정의 동화를 통

해 무대와 객석의 감정을 일치시키고 삶의 한 단면을 모방해서 무대상에

표현하는 것은 연극이 아니라 ‘실생활인 것처럼’느낄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이다.

케스팅은 연극사적으로 서사화의 경향을 추적하면서 소재 선택뿐만 아니

라 연극구조면에서도 아리스토텔레스의 기준과 다른 비(非)아리스토텔레스

적 연극의 특성과 그 작가들을 열거하고 있다.그녀에 따르면 아리스토텔

레스의 연극은 시간․장소․플롯의 삼일치,플롯 전개의 인과성 내지 논리

적 필연성,각 장면의 전체 플롯과의 긴밀한 연관,갈등과 대단원을 통한

카타르시스를 특징으로 하며 이에 반해 비(非)아리스토텔레스극의 플롯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인과성의 원칙을 따르지 않으며,각 장면

은 전체 플롯과는 상관없이 그 자체로서 독립성을 가지고,서사문학의 특

징인 포괄적인 시점과 객관성을 보인다는 것이다.33)

31)명인서,「브레히트의 서사극과 한국적 서사극」,『이화어문논집』13호,이화여자대학교

이화어문학회,1994,546면.

32)김종대,『독일희곡이론사』,문학과 지성사,1981,1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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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희곡 형식 서사극 형식

무대는 사건을 구현. 무대가 사건을 이야기.

관객을 행위 속에 끌어들임. 관객을 관찰자로 만든다.

그의 능동성을 소모시킴. 그의 능동성을 일깨움

그의 감정을 가능케 함. 그로부터 결단을 강요함.

그에게 체험을 중개. 그에게 지식을 중개.

관객은 사건 진행 속으로 말려든다. 관객은 사건 진행에 대립된다.

암시와 수단이 사용된다. 논증의 수단이 사용된다.

감정이 축적된다. 인식에 이르기까지 몰아간다.

서사극은 현대 연극이론의 형성과 발전과정 속에서 가장 폭넓고 지속적

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연극이론 중의 하나이다.1920년에 태동하여 1940년

에 본격화 된 브레히트의 서사극은 정통극이라 불리는 기존의 아리스토텔

레스적 연극에 반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2.브레히트의 서사극

20세기 이후,현대극의 변화에 영향을 준 베르톨드 브레히트(Bertolt

Brecht,1898〜1956)는 1920년대 극도의 불안을 내포하고 있던 독일의 정

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 상황 속에서 당시 독일 연극의 피상적인 현실 묘사

나 주관적인 감정의 과장된 표현 및 단순한 오락적 기능만을 보여준 현상

에 대해서 회의를 표명하면서 새로운 현실 파악의 방법과 새로운 사회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비(非)아리스토텔레스적인 서사극을 내

놓았다.

브레히트는 1930년 「오페라 혹은 음악극 ‘마호가니시의 흥망성회’에 대

한 주석」에서 체계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전통을 이어받은 연극과 자신

의 서사극과의 차이를 설명하였는데,이 도표에서 크게 나누면 서사극의

형식상의 특성과 서사극의 주요 요인의 하나인 관객의 위치 그리고 연극의

주제로서 인간의 문제를 다루었다.

<표-1>오페라 혹은 음악극 ‘마호가니시의 흥망성회’에 대한 주석34)

33)마리안네 케스팅,앞의 책,10-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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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기저의 존재로 전제된다. 인간은 연구의 대상이다.

고정 불변의 인간. 가변적이며 변화시키는 인간.

결말에 대한 긴장. 진행에 대한 긴장.

한 장면은 다른 장면을 위해 존재. 각 장면은 독자적으로 존재.

사건들이 직선적으로 진행. 굴곡을 이룸.

진화적인 사건 진행의 필연성. 진행의 도약성.

현존하는 대로의 세계. 생성하는 세계.

인간의 의무. 인간의 필연성.

인간의 본능. 인간의 동기.

사유가 존재를 규정. 사회적 존재가 사유를 규정.

고전적 연극의 주인공은 절대적인 현재 시점에서 절대적인 인간 상호간

의 관계를 절대적인 장소에서 제시해주는 배우이며 환경은 배우의 연기를

통해 간접적으로 투시되는 사회현실이다.과학과 기술의 발전과 환경의 변

화가 오기 전,개인의 기능이 사회에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시기에는 이

러한 연극이 가능했다.그러나 개인이 경제적으로 해방되고 생산력의 막강

한 신장이 이룩된 현대 문명사회에서는 사회의 비중이 개인을 압도하여 개

인의 관점으로써는 우리 시대의 결정적 사건이 더 이상 파악될 수 없으며

사건이 개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도 없게 되었다.이러한 전제 아래 브

레히트는 연극의 본질은 전승되었거나 창조된 인간 사이의 사건을 특히 오

락을 위해 생생하게 모사하는 데 있다고 정의하고 환경에 대한 인간의 비

판적ㆍ과학적 태도가 변화의 객체이며 그 자신이 가변적인 사회에까지 이

르고 동시에 무대에 옮겨질 것을 요구한다.그러나 과거의 연극은 배우의

연기와 무대의 환상적인 분위기를 통해 관객을 무대상의 인물과 사건 속으

로 몰입시키기 때문에 관객은 모사되는 인간상호의 사건을 이성적으로 비

판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다.이것이 브레히트가 연극에서 감정이입을

비판하는 이론적 근거이다.현대의 사회와 관객이 요구하는 연극은 인간의

행위가 일어나는 각 시대의 역사의 현장을 파악하도록 감각과 통찰과 충동

을 줄 뿐만 아니라 그 현장자체의 변혁에서 역할을 담당하는 사상과 감정

까지도 야기 시키고 또 사용하는 연극이다.35)

34)이원양,『브레히트 연구』,두레,1988,35면.「오페라에 대한 주석」은 브레히트의

『실험』제2집(1930)에 처음 발표되었다.그런데 이 도표가 오해를 받게 되자,브레히트

는 1938년 Malik출판사본을 위해서 이를 수정했다.여기에 인용한 것은 수정된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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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히트는 카타르시스(Catharsis)를 목적으로 하는 전통극에서의 감정

이입의 반대 개념으로 ‘소외(疎外)’개념을 규정했고,서사극에서 비판적이

며 생산적인 새로운 인식을 관객으로 하여금 얻게 하기 위해서 ‘소외효과

(疎外効果)’의 기법을 사용하였다.

희곡의 구조도 ‘에피소드식 구성법(삽화식 구성)’36)을 활용하여 많은 장

면들을 연결시켜서 각 장면들이 각각 독립성을 가지면서 서로 유기적인 관

련성 속에 강도를 나타내도록 했다.사건들이 미리 예측되도록 했으며,사

건의 발전과 방향도 반(反)클라이막스적(Climax)으로 만들었다.뿐만 아니

라 이중적 장면들을 통해서 관객은 등장인물들이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많

이 볼 수 있게 하여 관객으로 하여금 장면들을 거듭 생각하며 그 안에 포

함되는 내적 갈등을 찾아내도록 하는 극중극의 형식을 써서 연극적 환상을

이완시키기도 했다.37)

브레히트는 말년에 가서 그의 연극을 지칭하는 용어로 서사극 대신 ‘변

증법적 연극(DialektischesTheatre)’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그 이유는 서사

극이라는 개념이 너무 일반적이고 모호하여 거의 형식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하지만 1931년 ‘변증법적인 희곡론(DieDialektisches)’에서 그는

서사극이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서사극의 개념을 변화시

키기 위해 변증법이라는 용어를 사용 했다기보다는 서사극의 개념을 더욱

구체화하기 위해 사용되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브레히트가 극을 통해 드러내었던 변증법의 개념은 헤겔의 변증법에 바

탕한다.그가 극작 활동을 할 무렵,정치적 혼란과 더불어 변증법적 유물론

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았던 것이다.그러나 브레히트는 정작 변증법에

대한 철학적인 부분이라드니 심도 있고 체계적인 부분에서는 그의 생각을

밝히지 않았다.다만 현실을 바라보는 태도를 통해 그의 변증법에 대한 생

35)정진아,「이근삼의 서사극 연구」,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96

36)삽화적 구성은 유기적 통합관계를 보이는 극적 구성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산만하고

느슨하게 짜여진 구성을 지칭하는 개념이다.삽화란 전체 서사와 대비할 때 독립적인

의미와 형식으로 변별적 특징을 확보하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을 통칭하는 말이다.삽화

와 삽화 사이,사건과 사건 사이에 유기적인 통합관계가 매우 느슨한 상태로서 인과적

연속성이 거의 없는 구성 방식을 의미한다.즉 긴밀한 유기적 상관과 통합을 통한 서사

전체의 완성도를 포기함으로써 사건 혹은 삽화 사이의 필연적 상관이나 개연적인 관계

가 부재하는 구성 방식이다.제럴드 프린스,『서사론 사전』,이기우·김용재 역,민지사,

1992.81면.

37)한옥근,『연극의 이론과 실기』,푸른사상,2006,126-1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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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을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브레히트가 말한 변증법적 연극이란 연극적인 상황,사건과 인물

의 묘사에서 그 모순성과 과정적 특성을 드러내는 것으로,소외는 인식을

목표로 하며,인식을 중개하려는 ‘소외의 문학’이며 ‘인식의 문학’으로 볼

수 있다.38)이러한 방법에 근거하여 사회의 역사 문제를 연구하고 서사극

에 투영하려 하였다.서사극 개념이 가지는 필요성은 세계의 변화 가능성

에 근거하고 이를 추구하는 데는 변증법적 성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였기

에 형식적이고 미학적 측면 보다는 내용에 비중을 두었다.이러한 변증법

적 성격으로 인해 이후에는 서사극의 명칭 자체가 ‘변증법적 연극’으로 바

뀌어 나타난다.

브레히트는 그의 희곡들이 전통적인 드라마보다는 서사시를 더 닮았다고

생각하여 ‘서사’라는 이름을 붙였다.대화와 해석이 교차하는 서사시는 단

일한 화자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제시한다.서사극 역시 장소와 시간을 자

유로이 바꾸며,어떤 장면들은 해설로 처리하고 또 어떤 장면들은 실연해

보여준다.단 하나의 문장이나 짧은 구절로 시간의 경과를 메워주며 한 역

사적 시대 전체를 쉽게 커버한다.서사극은 그 궁극적인 효과를 극장 밖에

서 구한다.사고를 촉진하고 관람자로 하여금 바람직한 사회개혁을 위해

행동하도록 자극함으로써 연극은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중요하고도 생산적

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것이다.39)

3.소외효과와 서사적 기법들

소외(Verfremdung)40)는 브레히트 문학이론의 중추적 범주로서 서사극의

38) 이원양,앞의 책,68-70면.

39)오스카 G.브로케트,김윤철 옮김,『연극개론』,한신문화사,2003,475-476면.

40)이화(異化)또는 소외(疏外).영어로는 Verfremdung으로 표기되며 소원(疏遠),이화,

생소화효과 등으로 해석되어진다.실제로 브레히트가 사용한 이화(異化)/소외(疏外)의 원

리는 고대나 중세의 가면극에서도 사용되었으며,구조상에서는 엘리자베스 시대의 연극

에서,그리고 뷔히너의 연극에서,독일의 연출가 라인하르트의 작업에서 서사적 기법이

사용되었으며,동양에서는 우리 나라의 전통연극과 중극 및 일본의 전통극에서 이 기법

이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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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건 또는 어떤 성격을 소외시킨다는 것은 우선 간단히 말해서

그 사건이나 성격에서 자명한 것,알려진 것,명백한 것을 제거하고 그

에 관해서 놀라움과 호기심을 자아내게 하는 것이다.(……)소외시킨다

는 것은 그러니까 역사화 하는 것이며,사건과 인물을 역사적으로,그

러니까 우상한 것으로 묘사하는 것이다.이와 같은 과정은 물론 동시

대인에게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니,그들의 자세도 시대적 제약을

받는 것으로,역사적으로,우상한 것으로 묘사될 수 있는 것이다.

기본 구조를 이루는 개념이다.브레히트의 소외효과란 관객으로 하여금 그

대상을 인식하게 하면서 그것을 생소하게 보이도록 하는 표시라고 할 수

있다.

브레히트 자신도 1939년 이 개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41)

결국 소외효과란 과거의 인습적인 연극에서 고수하는 모든 신비적인 것

을 타파하려는 것이며,무대의 사건에 대해서도 관객들은 ‘만약 내가 그 사

건이 일어났을 당시에 있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판단하도록 하고,한

걸음 더 나아가 무대상의 과거의 모습을 보고 현대에 있어서의 가능한 사

회개혁안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한다42)는데 있다.이렇게 볼 때

소외효과의 궁극적인 목적은 관객들에 대한 냉철한 판단력을 배양시키는데

있으며,이를 위해서 극의 사건은 현재의 어떤 사상보다는 역사적 사건 또

는 사건의 역사화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보았다.즉,과거의 어떤 사건을

무대상에 표현함으로써 관객들이 극에 동화되지 않고 일정한 거리를 가지

고 무대현실을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여기서 역사화란 사건

이나 인물을 역사의 존재방식으로 제시함43)을 말한다.제시된 사건이나 인

물은 역사화를 통해서 직접성이 제거되어 완벽한 인식을 가능하게 하고 이

런 인식은 실제 행동으로 전환될 수 있다.따라서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현재의 사회를 인식과 변화의 목표로 삼는 서사극에서는 역사화는 그 정확

한 인식의 도구가 된다.44)전통적 연극이 역사적 소재를 오늘의 패턴으로

다루는 것과는 반대로 극작가가 사건을 현재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다.그

41)이원양,앞의 책,50면.

42)이근삼,『서양연극사』,탐구당,1985,35면.

43)역사의 존재 방식이란 객관적으로 설명이 가능하여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가변적이라

는 뜻이다.이원양,「역사극으로서의 서사극」,『브레히트의 서사극』,서울대학교 출

판부,1997,111면.

44) 이원양,위의 책,111-1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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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므로 극작가는 다른 시대나 장소에서 취한 소재를 사용한다.극작가는

관객들에게 만일 그들이 공연되는 연극과 같은 시대,같은 조건하에서 살

았다면 어떤 긍정적인 행동을 취했을 것이라고 느끼게 해주고 관객은 이제

는 상황이 변했으므로 바람직한 사회개혁을 달성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역사화’는 ‘소외효과’를 이룩하기 위한 한 방법이다.45)

서사극에서 배우는 자신의 게스투스(Gestus)46),즉 자신의 사회적 태도

나 기본적인 성향을 관객에게 분명히 제시하여야 한다.배우는 자신이 묘

사하는 인물의 행위로부터 등장인물의 성격을 이끌어 내야하며 다른 극에

서처럼 등장인물의 성격으로부터 행위를 유추시키려 해서는 안 된다.후자

의 방법은 행위에 대한 비평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또한 배우가 객관적

으로 연기하려고 할 때 그는 절제와 거리감을 갖고 대사를 해야 하며 한

가지 행위를 천천히 반복하거나 자신이 하고 있는 행위를 관객에게 설명하

기 위해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배우는 이러한 연기 기법으로부터 서사극

이 요구하는 소외효과를 가질 수 있게 된다.이와 같은 방식에 의해 거리

감을 취하는 극에서는 행위 중 제시에서 논평으로,혹은 반대로의 전환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며 이것이 극의 특성이 된다.47)

서사극 이론은 핵심적인 개념인 ‘소외효과’를 이룩하기 위하여 서사극적

기법들인 해설자,코러스(노래),서언과 발문,관객을 향한 대사,극중극,장

면 제목과 내용 설명 등이 사용된다.

가.해설자

서사극의 경향을 보이는 작품에서는 다른 연극에서는 좀처럼 발견하기

힘든 인물이 등장한다.그 인물은 배우처럼 한 인물을 연기하면서도 그것

45)명인서,앞의 논문,551면.

46)‘게스투스’라는 개념은 한 사람이나 여러 사람이 어느 한 사람이나 여려 사람을 상대로

취하는 몸짓과 표정,그리고 흔히 진술들을 포괄하는 복합 개념으로 이해된다.(역주)브

레히트는 전통적인 연극을 비판하고 서사극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기존의 무대에서 행

해지던 배우들의 언어나 동작이 단지 자신의 주관적인 감정이나 생각을 드러내는 데에

만 사용될 뿐 인물들 상호간의 사회적인 관계를 보여주는 데에는 미흡하다는 판단을 하

게 된다.그 결과 이러한 개인적인 ‘표현으로서의 언어’를 대체할 수 있는 보다 포괄적

인 개념인 ‘게스투스’를 개발한다.송윤엽,『브레히트의 연극이론』,연극과 인간,2005,

239-240면.

47)J.L.스타이안,윤광진 옮김,『표현주의 연극과 서사극』,현암사,1988,1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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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벗어나 사건의 전말을 관객들에게 들려주기도 하고 연출가처럼 상대

배우와 역할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한다.이렇듯 서사극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인물 ‘서사적 자아’즉,해설자가 등장한다.

해설자는 원래 서사시나 소설에서 등장하여 서사적 작품을 독자에게 중

개해 주는 허구적 인물로 주석적 서술의 구성요소이다.해설자는 줄거리를

도입 제시하는 역할을 하며,연극적 사건의 줄거리를 시종일관 개관하고,

연출자로서 시간을 조절하고,과거를 현대로 끌어들이는 작업을 하기도 한

다.또한 해설자는 ‘침착한 자유’의 상태에 있으며,관객에 대해서도 우월한

상태에 있다.48)

이 서사적 자아는 그가 말하려는 ‘교훈’에 적당한 예를 찾기 위해 시간과

공간을 마음대로 활용하고 줄거리의 서사적 진행을 결정하며,그 예증에

필요한 형상인물과 사건들을 중요도에 따라 선정한다.

볼프강 카이저(WolfgangKayser)는 서술자는 관객에 대해서 우월한 위

치에 서서 사건 전반에 관한 개관을 하고 이에 침착하게 거리를 유지하며

이야기를 엮어나가는 사람이라고 했다.서술자는 무대와 관객석 사이의 중

개자이며 무대의 사건 진행을 위해 ‘위에서’관찰하고 해석한다.49)따라서

해설자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등장인물의 하나로 간주되면서

작가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화자의 모습이 있고,처음부터 해설자라는 이름

을 부여받아 앞으로 진행되는 연극을 주재하는 놀이진행자로서의 모습이

있으며,고대극의 예언자처럼 코러스(합창)의 모양을 하기도 한다.

나.음악

서사극에서의 음악은 악기의 연주,코러스,노래 등 모든 음악적인 것을

포함한다.종래의 전통극에서 감정을 고조시키고 감정에 호소하기 위해 사

용하던 음악과는 달리 관객의 이성에 호소하여 감정이입을 방해하고 비판

적인 자세를 갖게 하는 역할을 한다.즉,서사극에서의 노래는 전통극에서

와 같이 감정과 환상으로의 초대가 아니라,오히려 극의 다른 요소들처럼

48)이원양,『브레히트 연구』,두레,1988.159면.

49)KayserWolfgang,「DasSprachlicheKunstwerk」,S,2004,이원양,위의 책,161면에

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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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의 진행을 중단시킴으로써 사실적 극의 구조를 파괴시키고 사건을 다른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비동화의 역할을 위한 것이다.50)

이러한 음악의 소외효과는 형태의 변화에서 볼 수 있다.노래로 인한 사

건의 중단이나,산문체 혹은 대화체에서 갑자기 운문체의 노래로 바뀌는

형태의 변화로 소외효과를 일으켜 관객 스스로가 성찰할 수 있는 시간적,

정신적 여유를 마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이렇게 관객이 여유를 가질

때 그들은 무대 위의 상황을 비판하고 음미함으로써 사회적 의식을 고취할

수 있게 된다.따라서 노래는 단선적인 극적 사건진행에 다른 차원을 부가

함으로써 사건진행을 입체화시키고 반환상적인 기능을 갖는 ‘작가의 해설’

이다.51)

또한 서사극에서의 음악은 해설의 기능과 함께 교훈으로서의 역할도 담

당한다.노래는 안정보다 자극을 통해 극의 내용을 낯선 것으로 만들기도

하고 계몽하여 교훈을 주고 선동을 하기도 한다.여기서 음악은 소리로서

뿐만 아니라 경고하는 기본본적 제스처를 가지게 되며 노래를 부르는 자,

즉 배우는 극 속에서 역을 수행하는 등장인물로서의 연기자요,관객의 상

대자로서 재미있게 진실을 가르쳐 주는 교사로서의 이중적 가치를 갖게 된

다.52)따라서,노래의 내용은 무대의 사건과 모순되어질 수 있으며,음악의

원천인 악기나 연주자들은 숨을 필요가 없이 관객에게 노출될 수 있는 것

이다.

서사극에서 두드러지는 음악적 기법으로 코러스가 사용된다.코러스의

삽입은 그 형태를 통하여 사건을 중단시키고 환상을 파괴하고 그럼으로써

소외효과의 적절한 수단이 되고 있다.이러한 코러스에 있어서 서사적 기

능은 희랍 비극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희랍극에는 코러스와 지휘자

가 있는데,지휘자는 지금의 배우에 해당한다.코러스는 처음에는 50명이었

으나 그 후 작품에 따라 가변적이 되었다.코러스는 보통 프롤로그 혹은

개막 장면 뒤에 등장하여 극이 끝날 때까지 무대 위에 남아있는다.코러스

50)정주미,「서사극 이론에 대한 고찰 :브레히트의 저술들을 중심으로」,『Echo』 7호,

이화여자대학교 독어독문학회,1995,133-134면.

51)이원양,「역사극으로서의 서사극」,『브레히트의 서사극』,서울대학교 출판부,1997,

154-155면.

52)Walter.Hink.,「DieDramaturgiedesspätenBrecht,Götlingen1959,5durchges.

Aufl.1971(=Palaestra229)」,이원양,위의 책,158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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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양한 기능을 하는데 첫째 배우의 역할을 한다.자신의 의견을 제공하

고 충고를 하며,극의 진행에 간섭한다.둘째로 코러스는 작가의 견해를 대

신 이야기하며 등장인물의 행동을 심판할 윤리적인 기준을 세워준다.도덕

적인 교훈,대인관계의 교훈을 주기도 한다.셋째,코러스는 이상적인 관객

이 되어 작가가 관객에게 바라는 반응을 적절한 곳에서 보여준다.넷째,코

러스는 작품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 연극적 효과에 도움을 준다.코러스

는 색조와 명암,동작을 통해 시각적인 장관을 더해 준다.코러스는 중요한

리듬을 만들어준다.극 흐름의 앞뒤를 이어주기도 하고 한 단락의 매듭을

지어주는 역할을 한다.53)

다.서언(序言)과 발문(跋文)

서언은 고대부터 오늘날까지 여러 가지 변형으로 적용되고 있는 기법의

하나이다.서언을 통해 연극의 주체를 설명하고 금일의 연극 내용이 역사

적 사실을 꾸며낸 이야기지만 적당히 조성된 것이 아님을 강조한다.그리

고 주요 등장인물들을 불러내서 관객들에게 소개도 한다.관객에 대한 이

러한 요구는 제시된 사건의 연극성을 강조함으로써 관객이 실제의 시간을

본다는 환상에 빠지지 않도록 하고,현실에 대한 객관적인 자세를 가지도

록 유도하는 방편이다.54)

발문은 서언과 연결되어 희곡을 앞뒤로 감싸고 있다.연극으로 공연된

희곡에서는 문제만 제시되었지 그 해결책은 제시되지 못했다.따라서 관객

은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사실상 해결책은 무대상

의 예술 세계에서 찾아낼 수는 없는 것이며 관객의 현실에서 찾아야만 된

다.관객은 극을 통해서 배운 것을 실제의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안 된

다.관객에 대한 이러한 실천의 요구는 또 제시된 사건의 연극성을 강조함

으로써 관객이 실제의 사건을 본다는 환상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방편이기

도 하다.55)

53)오스카 G.앞의 책,109-110면.

54)이원양,『브레히트 연구』,두레,1988,180-182면.

55)이원양,위의 책,183-18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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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장면 제목과 내용설명

브레히트의 희곡은 대개 각 장면마다 간단한 제목에서부터 시작하며 자

세한 내용 설명이 붙여져 있다.이러한 제목이나 내용 설명은 막에 투사되

거나 현수막을 이용해서 연극적으로 실현된다.연극적으로 제시될 내용을

미리 이야기해 주는 내용 설명이라는 서사적 요소는 연극적 사건에 대한

긴장을 해소시켜 주며,관객의 관심은 ‘무엇?(소재)’보다는 ‘어떻게?(방법)’

에 쏠리게 된다.56)종래의 희곡론에 의하면 장면의 제목이나 내용 설명은

비연극적인 요소로 ‘희곡의 절대성’을 파괴하는 요소이다.브레히트는 이런

원칙에 반대하여 “글로 써진 말이 구두로 표현된 말과 똑같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글로 써진 말을 연극에 도입하는 것은 연극의 문학화를 뜻하

며 이는 연극에도 각주를 도입하는 것이 된다.이것은 곧 소재에 대한 긴

장을 해소한 관객이 “비판적인 거리를 가질 수 있게 되며 성찰을 통한 비

교와 평가를 할 수 있는 그의 주의력을 얻게 된다.”는 것57)을 의미한다.

마.관객을 향한 대사

한 인물이 등장해서 서사적으로 자신을 소개하는데 이것은 서구의 희곡

에서는 생소한 일 중 하나였다.이러한 연극적 수단은 관중이 극적 환상에

잠기게 되는 것을 저해하기 위한 요소이며,일찍이 라인하르트(Max

Reinhardt)가 이미 시행한 방법이었다.연극 속 상황에 대해 소설처럼 일일

이 주석을 달지 못하기 때문에 화자가 등장하여 극을 설명하고,자신을 소

개하면서 독해의 실마리를 제시하는 것이다.

관객을 향해 말을 걸때 “배우는 그의 역을 벗어나서 자신과 관객을 우해

서 무대의 환상을 깨뜨린다.극중 인물들은 그렇게 하여 자신의 생각과 감

정을 설명하며,그들은 보고하고,요약하며,앞일을 예고하고,일반화하며,

내용의 종합을 한다.”관객을 향한 대사는 종래의 연극에서 사용되어 온

방백이나 독백에 비교될 수 있다.그러나 브레히트는 관객을 향한 대사가

56) 이원양,앞의 책,191-192면.

57) 이원양,위의 책,19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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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백이나 독백처럼 애매하지 않고 뚜렷이 드러나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따라서 배우는 자기가 맡은 극중 인물을 구현하는 일 외에도 관객을 대상

으로 일정한 설명을 직접 하게 된다.58)이러한 기법은 브레히트가 동양 연

극을 본 후에 자신의 연극개념에 중요한 부분을 이루는 소외효과를 보완하

는 요소로 발전하였다.

바.극중극59)

극중극의 기원은 연극이 이상적인 관객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던 합창단

이 등장하는 그리스극에까지 소급 가능하며 르네상스 시대 말엽에 성행하

였다.인생은 연극과 같으며 반대로 연극도 인생과 같다는 당대의 세계 인

식을 보여주기 위해서 채택되었다.

극중극은 전체극에 삽입된 일종의 내적 구조라 볼 수 있다.극중극은 사

건 진행을 중첩시켜 주기 때문에 관객은 연극적 사건을 이중으로 체험하게

된다.60)

따라서 극중극은 전체극 안에 삽입 되어 있음으로 연극 속의 또 하나의

연극으로 받아들여져 관객으로 하여금 그 내용에 대해 거리감을 지니도록

만든다.61)그렇게 될 때 전체극을 사실적으로 느끼면서 극중극에 거리를

갖게 되면 당연히 극중극의 관객의 상황을 주시하게 되는 초연극화 현상을

겪게 된다.62)

작가는 그가 밝히고자 하는 테마를 극중극에서 혹은 환영,혹은 폭로의

58) 이원양,앞의 책,186면.

59)연극에서 극중극 기법의 기원을 살피자면 그리이스극의 합창단의 존재에까지 소급할

수 있으며,극중극이 하나의 극작기교로 정착되어 성행한 것은 르네상스 시대 말엽으로

‘세계는 연극이다.’,‘온 우주는 거대한 존재의 연결고리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이 시기의

세계 인식과 밀접한 연관을 지닌다.셰익스피어(Shakespeare),몰리에르(Molière),코르

네이유(Corneille)등의 극에서 극중극 기법이 성공적으로사용되었으며,20세기에 와서는

프랑스의 지조두(JeanGraudour),이누이(JeanAnouilh),까뮈(AlbertCamus)의 극에서

극중극을 중요한 극작 기교로 사용하고 있다.박혜령,「윤대성 희곡 연구」,『한국극

예술연구』제7집,한국극예술학회,1997,295면.

60)이원양,위의 책,187-188면.

61)박혜령,위의 논문,299면.

62)이를테면 폭력행위,암살 등이 무대 위에서 연기 될지라도 그것이 내적 스펙터클(극중

극)에서 전개되는 경우,객석의 관객은 직접 그 폭력 행위에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무대 위의 관객,즉 삽입된 스펙터클의 관객의 반응을 주시하게 되는 것이 초연극화현

상이다.신현숙,『희곡의 구조』,문학과 지성사,1990,274-27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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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작용을 통해 재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이 때 재현이라함은 이

미 기존의 어떤 사실을 다시 표현한다는 자기에 충실한 의미인 바,표현

중심의 예술인 연극의 경우,무대 위에서 하나의 극적 행위와 그것의 재현

이 이루어짐을 뜻한다고 하겠다.그러나 이 재현 행위는 언제나 동일한 구

성과 동일한 내용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유사성과 주제를 근간으로 한

전이 상태라고 볼 수 있다.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이분화 현상이 바로 ‘나

와 그 분신’,‘세계와 그 분신’,‘연극과 그 분신’이다.따라서 극중극은 근본

적으로 연극성을 바탕으로 한 일종의 거울 역할을 하는 연극이며,극중 극

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폭로되어지는 것은 한마디로 외관과 본질 사이의 갈

등임을 알 수 있었다.63)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한 서사적 요소들이 희곡에 도입됨으로

써 종래의 아리스토텔레스적 고전 희곡에서 옹호되었던 ‘희곡의 절대성’이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파괴 내지는 지양된다.

희곡의 서사화란 희곡에 ‘중개적인 의사전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

한다.브레히트는 그의 비(非)아리스토텔레스적 서사극을 통해서 종래의 희

곡적 규범을 벗어나는 희곡을 정립한 것이다.물론 희곡에 서사적 요소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오래된 일이지만 그의 공로는 “이러한 경향을 규범

적인 문학 장르의 정화주의에 대항해서 정당화하고 자기 자신의 희곡 창작

에서 철저하게 실현시켰다는 데 있다.”따라서 희곡의 서사화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서사적 자아’를 도입하여 희곡의 절대성을 지양함을 의미한

다.64)

4.서사극의 한국적 수용

1960년대에는 동인제 극단의 창단으로 인해 대중과 함께 할 수 있는 연

극을 목표로 여러 형식의 실험적인 연극이 시도되었다.당대 연극인들에게

63)신현숙,「프랑스 현대극에 나타난 <극중의 극>기법에 대한 고찰」,『한국연극학』

Vol.2No1.한국연극학회,1985,362면.

64)이원양,앞의 책,19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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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극의 실험이란 외면적 현실모사에 치중한 사실주의적 기법에서의 탈피

이며 연극성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었다.하지만 초기의 이러한 실험은

관객과의 교감을 형성하지 못하고 실험 자체를 위한 것이 되고 말았다.이

에 새로운 시대와 기법적 요구의 변화를 감지한 연극인들은 관객에게 전달

이 안 되는 연극,자기도취만의 연극에 대해 반성하고 관객들에게 쉽게 다

가갈 수 있는 연극을 찾기 시작했다.그래서 신진 극작가들의 창작극과 번

역극 위주의 공연 활동을 펼쳤다.이러한 연극 대중화는 형식에서 뿐만 아

니라 공연 공간에서도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그중 서사극은 새로운 연극적 요구에 대한 대안이 되었다.미국 유학을

마치고 온 이근삼에 의해 <원고지>(1960.1)65)가 처음 발표되었고,이후

『사상계』를 통하여 미국과 독일 연극에 대한 소식이 간간히 소개되었다.

비록 깊이 있는 논의는 아니었지만 서사극 이론이 갖는 핵심 부분인 서사

극의 기분 모형과 내용적 측면의 원리는 분명히 다루고 있었다.66)초기 서

사극은 오락적 요소를 가미한 재미있는 작품들이 공연되었고,관객을 모으

기 위해 서사극이 갖는 이념적 성격보다 형식 파괴의 실험성에 주안점을

두었다.특히 서사극은 우리 전통극과 많은 부분 공통점이 발견되어 연극

계에서 쉽게 자리 잡을 수 있었고,브레히트 스스로도 아시아 전통극에서

서사극의 실증을 찾았기 때문에 상호 연관성은 두드러진다고 볼 수 있

다.67)

이와 같이 연극사적 시대 상황의 유사성과 전통극과의 형식ㆍ주제에 걸

65) 이근삼의 <원고지>는 한국 서사극의 효시로 평가되는데,그는 서구 현대극이 지닌 새

로운 방법을 수용하여 종횡무진으로 활용했다.연극 공간 개념의 확장,시간 개념의 확

대,극적인 제시방법의 변화,극적인 언어영역의 확대 등이 선을 보였다.제시방법에서

는 서사적 수법,우화적 수법,표현주의적 수업,극적인 아이러니의 수법,소극적 수법,

음악적 요소의 삽입,시적 분위기의 도입 등이 다양하게 시도되었다.특히 그는 익살스

럽고 우스꽝스런 사건,즉흥적인 대사,자발적인 비판과 농담,과장된 동작과 익살,떠들

썩한 분위기 등 소극(笑劇)의 특징을 활용하여 현대의 관중에게 날카로운 비판과 차가

운 비웃음을 일으키는 서사극을 만들었다.한편,이근삼의 <원고지>와 함께 초기 서사

극으로 주목되는 작품은 신명순의 <전하>이다.1962년 극단 동인무대에 의해 초연된

이 작품은 세조의 쿠데타를 소재로 역사적 진실의 문제를 제기한다.서연호,『한국연극

사-현대편』,연극과 인간,187면.

66)심상교,「1960년대 서사극의 수용과 전개」,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88,

17면.

67)서사극은 형식적인 면에서 전시성격이나 기술적인 면에서 강조하는 점에서 옛날 아시

아 연극과 비슷하다.브레히트는 1930년 1월 베를린에서 가부끼 공연과 경극 배우 메이

란팡의 공연을 관람한 바 있다.이에 중국 연극 예술의 소외 효과에 관한 에세이를 쓴

바 있다.김기선,『서사극 이론』,한마당,1989,41-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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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 동질성에 기인하여,우리나라에서는 서사극과 전통극과의 절충을 시도

하면서 서사극의 기법적 실험을 수용하였다.그러나 초기의 서사극은 대중

적인 인기를 얻지 못하였다.1960년대 반공이 국시였고 대표적인 서사극작

가인 브레히트는 좌익작가로 분류되어 공연이나 추판 검열을 통과할 수 없

었다.브레히트의 이론 자체가 실현되기에 난점이 있는데다가 간략한 이론

만을 알아서 서사극을 무대에 올리는 것은 애초부터 무리한 것이었기 때문

이다.또 서사극의 사회적 행동의 실천적인 면이 부각되지 못했으며,내용

보다 기법적인 측면에 충실하여 관객에게 큰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했기 때

문이다.68)서사극의 번역 공연도 할 수 없고,서사극에 정통한 극작가나 연

출가도 없는 상태에서 서사극의 수용과 창작은 굴절과 변이의 과정이 필요

했던 것이다.하지만 변화하는 사회현상에 대한 동시대적 사회 문제를 다

루고자 했던 한국 서사극은 현대연극의 출발선에 선 장르라고 할 수 있다.

1970년대로 접어들면서 한국 연극에 대한 정체성을 되찾기 위한 운동이

전개되면서 서사극은 한국적 정서를 반영한 연극으로 재편되었다.그리하

여 서술적 기법이나 시ㆍ공간의 확대,역사적 소재를 수용하여 서사극의

핵심 요소인 사회 현실의 모순을 폭로하여 관객의 참여를 자극하고 사회상

황의 변화까지도 도모하는 등 서사극 수용에 따른 작품들이 다양하게 형상

화 되었다.69)1960년대에 이근삼,신명순 등에 의해 싹튼 서사극은 70년대

이재현이 출현하면서 한층 심화된 단계로 나아갔다.이재현은 전대의 서사

극 작가들과 달리,보다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현실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이재현의 서사극은 표현의 측면에서 기록적인 성격이 강하며,소

재의 측면에서는 실화를 활용하는 특성을 보여준다.분단현실과 이념대립,

유신독재로 이어지는 살벌한 1970～80년대에 이재현은 금기시되던 정치적

이고 사회적인 이슈를 과감히 채택하여 극화하였다.70)이밖에도 서사극 수

용에 따른 작품들이 다양하게 형상화 되었다.유탁형과 안민수,오태석,허

규,이윤택은 한국적 연극의 가능성에 뜻을 같이 하고 서사극을 한국적으

68) 서연호,앞의 책,185면.

69)정낙현,「윤대성 희곡에 나타난 서사극적 특성」,『한국극예술연구』제2집,한국극예

술학회,1992,p255면.

70) 현실비판의 측면에서 희극적으로 우회적인 성격이 강한 이근삼의 서사극과 달리 이재

현의 서사극은 비극적이고 직접적이다.그런 점에서 이근삼에 이은 이재현의 등장으로

한국 서사극은 비로소 균형과 조화를 확보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서연호,위의 책,

2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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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변용하여 수용하였다.한국 서사극은 70년대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마

당극과 같은 전통극을 바탕으로 주체적으로 연극 이론을 수용,극복해가면

서 다각도의 기법적 실험을 통해 나름의 논리와 형식을 갖추어 나갔다.

1980년대 들어 서사극은 본래의 사회개혁적인 비판정신과 달리 한국인의

감성과 사회상의 모순을 밝히는데 집중하였다.복잡다단한 환경 속에서 끈

질기게 살아가는 한국인의 참모습을 조명하면서 억압하는 힘에 대해 저항

하고,그 속에 숨어있는 우리만의 연민을 끄집어냈다.서사극의 실천방법인

소외효과 역시 한국적인 색채로 재해석이 되었는데,객관적 사건을 서술하

는 서술자를 인간적인 감정을 가진 호소력 있는 서술자로 변화시켰다.이

것은 브레히트식의 사회 개혁의지를 가진 비판적 인간형보다 우리 상황에

맞는 인간형의 창조가 우선이라는 의미가 된다.또 이미 알려진 역사적인

사건을 제시하여,현재 사회에 대해 인식과 변화를 목표로 삼는 서사극은

그 정확한 인식의 도구로서 기능을 갖는다.하지만 우리는 역사적 소재를

통해 인식의 변화를 요구하지 않았다.대신 한국만의 특이한 상황-조선 국

난의 시기와 한국 전쟁,유신체제-을 재현함으로써 민족의 비극적 상황에

대해 냉철한 판단과 더불어 우리만의 정서에 공감하고 그 속에 숨겨진 휴

머니즘에 대해 되돌아보는 자세를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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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윤대성 초기 희곡의 서사극적 특성

1.<노비문서>와 <출세기>의 내용 연구

가.웃음의 서사적 기능:비판적 관찰자로서의 웃음

브레히트가 현재의 문제들,불합리한 모순 및 진부한 현실들과 결별하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희극이 가장 적당한 장르라고 밝혔던 사실을 근거71)로

할 때,서사극과 희극의 관계 즉,서사극에 내재되어 있는 희극성의 연관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희극성이란 우리로 하여금 사물과 유사해지도록 하는 인격의 한 측면이

다.또한 아주 독특한 종류의 경직성을 띤 순진한 기계주의,자동주의 요컨

대 생명력이 없는 움직임을 모방하는 인간사의 한 양상이다.그러므로 희

극성이란 즉각적인 교정을 요하는 개인적이거나 집단적인 결함을 나타내는

것이며 웃음이 바로 이것을 교정하는 것이다.웃음은 어떤 사람들이나 사

건들에서 드러나는 특정한 방심 상태를 두드러지게 하고 응징하는 일정한

사회적인 의사 표시인 셈이다.72)희극의 웃음 속에는 삶의 문제와 사회문

제가 결부되어 있고,인간의 문제에 대한 날카로운 비평이 담겨 있다.그러

므로 웃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웃음이 지니고 있는 기능 중에서도 ‘사회

적 기능’에 주목해야 한다.73)희극의 대상은 개인적 사건 속에서 사회적인

사건들이 인식되고 역사적인 사건들은 사회를 통해서 인식된다.그러므로

사회의 확립된 체계를 존속 유지시켜 주었던 전통연극과는 달리 특정한 시

대의 관습 내지 이데올로기를 비평하며,지배이데올로기의 희극적 허구성

71)임한순,「서사극의 희극적 성향」,『브레히트의 서사극』,서울대학교 출판부,1997,

192면.

72)앙리 베르그송,정연복 옮김,『웃음,희극성의 의미에 관한 시론』,세계사,1992,77면.

73)앙리 베르그송,위의 책,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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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관객에게 인식하게 해준다.

한편,그로테스크한 표현 및 아이러니와 패러디적 요소는 브레히트 극에

서 풍부하게 나타나는 것이다.또한 이 모든 요소들은 희극적인 것을 부각

시켜주는 묘사 수단이다.브레히트의 패러디와 아이러니는 서사극에서 웃

음을 유발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많이 사용된 언어기교이며 이 속에는 현실

개선의 의지가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다.다수의 작품 속에서 브레히트는

아이러니와 패러디를 통해 새로운 인식을 가능하게 하며 사회 개혁 내지

이상향의 달성을 위한 의지를 시사한다.

(1)<노비문서>:사회적 희극성을 바탕으로 한 현실의 형상화

희곡의 의도는 비판과 미래지향에 있는 바74),이 의도에 통합되어 웃음

을 촉발하는 희극성은 본질상 극적 행위에 대립적이어서,극중 사건의 진

행을 중단시키고 인물과 사건에의 몰입을 막고 비판적 거리감을 조성한

다.75)이것은 희극의 서사적 속성으로 변증법적 세계관과 연결시켜 해석된

‘사회적 희극성’이라는 개념 하에 파악될 수 있다.사회적 희극성이란 객관

적인 사회발전의 결과로 이미 시대에 뒤진,그러나 외형만의 낡은 이름과

거짓 의식의 허울을 쓰고 여전히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현상76)을 말한다.

그러므로 브레히트의 희극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현실에서 역사적으로

진부해진 것,낡은 과거,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

는 극복되어질 수 있는 사회의 모순들을 드러낸다.동시에 작품 자체 내에

서는 ‘해결책’이 없다 할지라도,그 모순의 원칙적인 해결가능성을 보여줌

으로써 관객들로 하여금 기존 현실의 모순성을 인식할 수 있는 즐거움과

비판의 장을 마련해 준다.

<노비문서>는 몽고와 전쟁 중이던 고려시대를 배경으로 몽고군의 침입

과 충주성의 대치 상황을 사실적으로 재현해 내고 있다.귀족들은 몽고 침

74)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서 정의된 희극은 “비천한 성격의 인물을 주인공으로 하

여 그의 결함을 드러내고 교정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장르”이다.이와 같이 희극은 결함

을 드러내 보여줌으로써 정상적인 성격과 상황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미 그 안에 ‘비판

적 요소’와 ‘이상향적 요소’가 결합된 극 형태라고 할 수 있다.

75)임한순,앞의 책,12면.

76)임한순,위의 책,19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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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에 의해 국가 존립(충주성)이 위태로워지자 노예들을 전쟁에 참여시키기

위해 전쟁에서 이기면 자유로운 신분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을 한다.

노예군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지만 위계질서가 문란해지고 자신들의 이익이

침해당할 것을 두려워 한 귀족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자 노비군과 충돌 하

게 된다.여기에 충주성 목사인 이자헌의 딸 지영과 강쇠가 서로 사랑을

하게 됨으로써 신분 간의 갈등은 더욱 첨예하게 대립된다.결국 노예들의

신분해방은 물거품이 되고 지영과 노승,취발이 그리고 강쇠 모두 죽임을

당하는 비극적 결말을 맺는다.

<노비문서>의 실제 배경인 고려시대와 <노비문서>가 창작될 당시의 시

대적 상황77)을 결부시켜 보았을 때 <노비문서>는 70년대의 점점 강화되는

억압적 정치 현실과 인권상황을 역사에 실어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이념적

의도를 갖고 있다.78)진정한 인간성이 실현될 수 없는 계급 사회의 실제상

황과 계급적 화해라는 거짓 이념과의 모순을 드러내면서 계급 사회를 희극

적인 것으로 묘사함으로써,사회적 희극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노

비문서>의 주된 갈등은 신분 해방을 둘러싼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대

립이다.현실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이자헌,부사,판관 등의 귀족계급

과 계급적 억압통치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강쇠,돌무치 등의 노비계급

이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이러한 대립은 계급이란 사회구조적인 문제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결의 실마리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즉,해결 불

가능한 계급 갈등이란 명제를 우선 설정해놓고,그 속에서 개인들이 어떻

게 고통을 받고 불행한 결말로 치닫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그

것은 구조의 희극성 중에서도 상황의 희극성79)으로,즉 정상적인 갈등의

구조가 아닌 신분이나 결혼관계의 장애 혹은 결함의 상황인 것이다.하지

77)1960ㆍ70년대는 파란만장한 시대였다.이 시기는 유신체제로 대표되는데,,유신체제 하

에서 대통령을 삼권 위에 군림하는 소위 ‘영도자의 지위’에 올려놓았다는 점이다.대통

령은 국회 해산권과 국회의원 3분의 1의 지명권,법관의 임면권을 가졌을 뿐 아니라 긴

급조치권을 발동할 수 있는 비상대권까지 쥐었다.대통령의 임기도 6년으로 연장되었고,

중임제한은 아예 철폐되었다.대통령의 선출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한 간선제로 바뀌

었다.대통령은 절대 권력을 쥔 봉건시대의 군주와 다름없는 존재가 되었다.임영태,

『대한민국 50년사 1』,들녘,1998,404,434-439면.

78)김성희,『연극의 사회학,희곡의 해석학』,문예마당,1995,370면.

79)희곡의 희극성은 구조의 희극성,인물의 희극성,수사적 기교의 희극성의 관점으로 구

분이 가능하다.구조의 희극성은 내부구조의 희극성과 외부구조의 희극성을 나눌 수 있

는,내부 구조의 희극성은 다른말로 상황적 희극성이라고 할 수 있다.원명수,『한국

희곡의 희극성 연구』,국학자료원,2008,39면.



- 36 -

만 오히려 강쇠가 신분의 한계를 초월하지 못하고,즉 비억압적인 화해를

이루지 못한 현실을 절규하며 죽어감으로써 역설적으로 비억압적 화해에의

열망을 드러내는 것을 통해 관객은 기존의 현실의 모순성을 객관적으로 인

식하여 비판의식을 형성하게 된다.

<노비문서>는 70년대 전반기의 인권문제에 대한 역사적 통찰의 일환으

로서 극 중의 ‘노비문서’를 통해 보이는 계급성이 역사발전의 과정 속에서

필연적으로 소멸되어야 하고 또 소멸될 수밖에 없는 역사적인 퇴적인 동시

에,사회 발전을 통해 점차 해결될 수 있는 희극적인 것으로 인식되는 것

이다.

(2) <출세기>:패러디와 아이러니를 통한 현실의 형상화

<출세기>에서 희극적인 기능을 하는 두드러진 요소는 패러디와 아이러

니이다.아이러니는 말하여진 사실이 그 상황에 따라 이중적인 의미를 내

포하는 것인데,이때 필연적으로 희극성이 병행된다.순간적으로 이중의 의

미를 내포하는 아이러니는 폭로를 허용하고 그와 동시에 문제의 통찰과 해

결을 허용한다.이런 아이러니는 <출세기>에서 등장인물(홍기자와 소장)에

의해 자주 사용된다.

패러디는 고대 수사학에서부터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는 것으로,오늘날

에는 미술,문학,연극 등에서 포스트모던한 예술 현상의 하나로 논해지기

도 하다.벤 존슨은 “패러디,원래의 작품보다 더 부조리하게 만드는 기적

적인 힘을 가진 패러디”라고 정의하고 있으며,린다헌천은 “패러디는 하나

의 문학적 텍스트나 다른 예술적 대상을 가정적으로 재현하는 것으로 보통

코믹하다”고 말하고 있다.80)작품 내의 패러디적 요소는 ‘전문가’만을 만족

시키는 것이 아니라,교육적으로 그렇다할 바탕을 지니고 있지 못한 사람

에게도 말과 행동의 차이 내지는 이데올로기와 실제적인 행동 간의 괴리를

희극적인 것으로서 명백해지도록 해준다.구조의 희극성에서 외부구조의

희극성을 보여주는 것 또한 아이러니와 패러디라고 할 수 있다.81)

<출세기>는 광부 양창선의 갱내 매몰 및 구출사건이라는 실화를 극화한

80)원명수,위의 책,117면.

81)원명수,앞의 책,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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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자 (흥분했다)16일간 세계기록을 수립하고 지하 갱 속에서 굶주

림과 추위를 이겨낸 초인적인 사나이 김창호 선수의 모습이

서서히 지상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5미터,3미터…2미터….82)

기록극이다.광부들이 일 하고 있는 갱도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하고,매

몰 된 12명의 광부 중 한 명인 김창호 홀로 살아남는다.갱 속에서 살아남

은 세계 기록을 깬 영웅이 된 김창호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관심을 바탕으

로 TV쇼에도 출연하고,CF까지 찍으면서 ‘출세’를 하게 된다.돈이 다 떨

어지자 요정에서도 쫓겨나고,자신을 특종으로 만들었던 홍기자에게도 퇴

자를 맞고 고향으로 돌아가 가족과 다시 재회하는데,그때 마침 탄광이 무

너지고,김창호는 다시 ‘출세’의 기회를 잡기 위해 그곳으로 달려간다.살아

있던 배관공 덕분에 잠깐 주목을 받게 되지만,그의 죽음과 함께 김창호에

대한 관심은 사라진다.

<출세기>는 우리 사회의 출세신화가 어떤 이미지 조작을 통해 만들어지

고 단기간 각광을 받다가 사라져 가는 과정을 김창호를 통한 희극적 과장

과 패러디를 통해 형상화하고 있다.특히 “몽쉘 느그느 화장품”,“스타킹

메이커 와키누 나일론”,“과자라면 구수한 경상도 뭉둥깡!뭉둥깡의 자매품

차카라쿠키”,“왕성한 정력,갱년기 장애에는 피나 플로톤!감기 몸살엔 에

치스톱정!설사고만산”과 같은 광고 패러디와 김창호의 구출 장면을 마치

스포츠 중계를 하듯 방송을 진행해 나가는 홍기자의 모습은 희극성을 극대

화 시키는 장면이다.

이런 패러디와 생중계 과정은 절박한 순간까지 오락거리로 만드는 방송

의 상업성과 미디어가 영웅을 조작해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더불어

관객에게 지금 연극을 보고 있다는 자각을 갖게 함으로써 비판적 거리를

확보하고 판단하도록 한다.

희극이 비천한 인간과 불합리한 사회상황,그들의 우스꽝스러우면서도

개선 가능한 결함을 비판한다.반면 서사극은 인간과 사회가 변화하고 변

화해야 한다는 인식을 중개할 목적으로 과학시대의 관객에게 ‘비판적 자세’

82)윤대성,『윤대성 희곡 전집 2』,평민사,2004,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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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훈련시키려 한다.불완전한 대상을 묘사하여 그 개선 가능성을 보여준

다는 점에서 희극과 서사극은 본질상 닮은 것이며,이로써 관객의 비판적

거리감이라는 공통점도 저절로 설명된다.

웃음은 관객으로 하여금 극중 현실에 대해 비판적 거리감을 만들어 주는

데 매우 자연스럽고 고도의 예술성을 요구하는 수단의 하나가 된다.<노비

문서>는 해결할 수 없는 장애와 결함을 가진 구조 즉,상황적 희극성을 바

탕으로,<출세기>는 아이러니와 패러디를 통해 웃음을 자아낸다.두 작품

에서 느껴지는 웃음은 행복감이나 성취감에서 나오는 공감의 웃음이 아니

라,관객이 작품 속의 인물과 사건에 거리감을 느낄 때 웃는 웃음이다.서

사극의 관객에게 요구되는 비판적인 관찰자 역할을 웃음을 통해 수행하는

것이다.

웃음은 공통적인 삶의 어떤 필요에 부응하며 분명 사회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웃음은 그것이 일으키는 불안감으로 인해 엉뚱한 행동을 제어하고,

자칫 고립되고 둔화될 위험이 있는 하찮은 부분의 활동들을 부단히 깨어있

게 하고 서로 관계를 유지하게 하고 결국 사회 집단의 표층에 기계적인 경

직성으로서 남아 있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유순하게 하는 것이다.83)

나.폭력을 행사하는 사회에 희생되는 개인

서사화의 경향은 현대 산업사회의 복잡하고 다양한 삶의 모습을 보다 포

괄적으로 묘사하려는 욕구와 필요에서 나온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오

늘날 의식 산업에 의해 왜곡되고 은폐돼 있는 진실을 드러내려는 데서 비

롯된 것84)이기도 하다.그러므로 서사극은 작품 속 문제 상황을 통해 지배

적 이데올로기나 고정관념의 허구성과 도구성을 날카롭게 폭로하고 표면적

징후 속에 감춰져 있는 진실을 드러내어 새로운 인식에 이르도록 한다.작

품 속 문제 상황이 단순한 개인의 갈등 차원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인간

과 사회의 상호 관계를 통한 문제 상황이라는 점과 그것을 변화시키려는

의지는 작가 의식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행동을 통해 작가 의식을 구현

83)앙리 베르그송,앞의 책,25면.

84) 정지창,『서사극ㆍ마당극ㆍ민속극』,창작과 비평사,1989,3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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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가는 것은 결국 인물인데,이들에 의해 사회 모순에 대한 비판과 폭로

가 이루어진다.이는 다시 지배계층의 비겁하고 나약한 현실 대응과 계급

적 이해에 기초해 나타나는 이중적인 태도로 나누어질 수 있겠다.특히 윤

대성은 그의 작품에서 사회의 부조리함과 폭력성으로 희생된 개인을 자주

등장시킨다.등장인물들은 내적 갈등이나 개인과 개인 간의 갈등보다는 개

인과 사회와의 대립 속에 놓여진다.인물들은 사회를 비판하고 변화시키며

이상을 실천하기 보다는 상황이나 환경에 의해 비극적 상황에 놓인다는 점

이 특징이다.그런데 그들은 부조리한 역사의 부당한 흐름 속에 놓여 있지

만,사회를 향해 소리치기보다는 오히려 역으로 고통을 당하거나 수동적인

인물로 배태된다.결국 개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타인과 환경에 의해 비극

적 주인공으로 구현되는 것이다.<노비문서>와 <출세기>에 등장하는 인

물과 그 인물이 놓이는 환경,즉 지배담론과의 거리에 따라 폭력에 직접적

으로 노출된 주체와 매개자로 인해 욕망을 가지지만 좌절하는 주체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노비문서>:직접화된 폭력에 희생된 주체

<노비문서>의 등장인물은 크게 지배층과 피지배층으로 구분할 수 있는

데 지배층에는 이자헌,부사,노승,이자헌의 딸 지영,피지배층에는 강쇠,

돌무치,취발이가 속한다.<노비문서>에서 사회 모순에 대한 비판적 작가

의식을 대리하는 인물은 노승과 강쇠이다.

극의 중심이 되는 주인공 강쇠는 노예 입장에서 부당한 지배계급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급간의 갈등을 인식하고 있다.그는 전쟁에 대

비한 성 개축을 위해 부당하게 착취당하는 노예 현실을 인식하고 노예의

편에서 주체적으로 반항한다.또한 문제의 핵심을 간파하고 노승이 제시한

조건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는 인물로,노예해방을 위해

전체 노예군을 지휘하여 오랑캐를 무찌르는 데 전력투구한다.

그러나 전쟁에서 승리한 후 강쇠의 성격 변화는 지극히 감상적이며 단순

하게 그려져 사회와의 총체적인 관련 하에 변화된 성격이 보이지 않고 있

다.귀족들의 기만과 약속 불이행으로 인해 노예들의 자유를 위해 대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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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무치 방량된 노비에게 다시 신고를 시키는 뜻은?

강쇠 호구조사를 한다지 않는가?

돌무치 그걸 믿고 있수 형님?손바닥에 먹물을 묻혀 백지에다

찍는데?난 어렸을 때 아버님이 상전의 사랑방 댓돌에

서 발바닥에 먹을 묻혀 백지에 찍는 걸 봤소.(…)알고

보니 아버지가 종으로 팔리는 문서였다오.(…)그런데

이제 내 손바닥을 찍어?못하오!

(중략)

강쇠 돌무치,다시 한 번 말한다.아무도 우릴 배신하지 않았

다.85)

을 세워야 하는 급박한 상황임에도 강쇠는 개인적인 안녕과 사랑을 위해서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어리석게 행동한다.

강쇠는 결혼 장면에서도 적극적인 지영에 비해 자신의 신분을 의식한 채

소극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그의 신분 타파 의식이 완전하지 못 함을 드

러낸다.이러한 성격적 결함은 ‘노비문서’에 대한 핵심을 망각하고 단지 연

인을 잃은 사랑에 연연해하는 결말로 이어진다.86)

원래 탈놀이에 등장하는 노승은 세속적인 욕망으로 넘치는 타락한 늙은

승려로서,언제나 조롱과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그러나 <노비문서>에 등

장하는 노승은 본래 의미대로 나이가 많고,도력이 높은 스님으로 기존의

탈놀이 인물형과 완전히 바대로 설정되어 있다.노승은 이자헌과 판관을

설득하며 국난 극복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그러나 노승이 제시한 해

결책은 전쟁이란 위기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임시미봉책에 불과하다.왜냐

하면 전쟁이란 상황이 종결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갈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하지만 노승은 전쟁이 끝난 뒤의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

지 않고 있다.오히려 노승은 전쟁이란 비일상적 상황을 통하여 계급모순

을 일순간에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다시말해 노승은 현실주의자이

기보다 순진한 이상주의자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87)결국 오랑캐를 막는

것에는 성공했으나,그 전제 조건으로 내세워 자신이 주도했던 노예해방은

실패로 돌아가게 되고 책임을 완수하지 못하게 되자 “바람 부는 대로 물결

85)윤대성,앞의 책,165면.

86) 정낙현,앞의 논문,263면.

87) 김현철,앞의 논문,2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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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호 여보!용준아,용희야.(아이들을 껴안는다)

치는 대로 떠나려고88)”한다.

<노비문서>에서는 적극적으로 행동하던 인물들조차도 마지막에는 좌절

하거나 도피하는 경향을 보인다.상황을 변화시키고자 가장 적극적으로 행

동했던 강쇠와 노승마저도 끝내 좌절하고 마는 것이다.강쇠는 자유를 얻

기 위해 몽고군과도 싸웠고,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신분적 차별과도 싸

웠다.하지만 남은 결과는 허무한 죽음뿐이다.성격적으로 결함이 있거나

무기력한 인간들이 절망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적극적으로 행동하고 노력

해도 사회적 장벽 앞에서 모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지배계층의 비겁하고 나약한 현실대응과 계급적 이해의 기초에 나타나는

이중적인 태도를 통해 직접화된 주체에 의해 희생된 피지배계급의 비극성

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주인공 배후에 놓인 복잡한 역사나 사회ㆍ환경

에 의해 주인공이 파멸한다는 현대 연극의 비극적 성격이 짙게 묻어난다.

(2)<출세기>:간접화된 폭력에 희생된 주체

<출세기>의 주된 등장인물은 광부 김창호와 홍기자를 주축으로 김창호

의 부인인 김여인과 광업소 소장 그리고 매니저 미스터양이다.

김창호는 광부이다.탄광에서 극적으로 16일을 버티고 구조되어 세계신

기록을 세우면서 매스컴의 주목을 받게 되고 아무것도 모르던 그는 언론과

주변에 의해 속물이 되어간다.유명해진 그에게 수없이 쏟아지는 광고와

TV출연,그의 일을 관리해주는 매니저 등은 그가 광부라는 자신의 정체성

을 버리고 매스컴에서 필요로 하는 역할에 부응하도록 만든다.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매스컴은 정보와 교양의 기능을 넘어 상품 서비스의 선전 및

광고의 결정적인 무기임과 동시에 이에 의한 수익은 신문사와 방송국의 운

영을 좌우하는 요소가 되었다.언론에 의해 상품화되면서 자본의 논리를

맛본 그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하층민이었던 광부에서 벗어나 지배계급으로

의 욕망을 갖게된다.

88)윤대성,앞의 책,1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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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기 플래시.가족들은 운다.

김창호 찍으시우.(가족들에게)그러는 거여.자,서!(으레 그런

데 익숙한 듯 포즈 취한다)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89)

김창호 한 바퀴 돌아봐.

기생 돈다.

김창호 웃어봐.

기생 웃는다.김창호 끌어안으면서 웃는다.

김창호
하하… 이렇게 좋은 걸 왜 진작 몰랐을까? 아- 하

……90)

이 극에서 갈등의 전개는 김창호가 방송이 만들어낸 허상의 이미지를 진

짜 자신의 정체로 믿음으로써 진정한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해 버린다는 것

이다.그의 비극은 거짓된 사회가 부여한 역할 행위를 자신의 존재양식으

로 받아들인 데서 온 것이다.

피지배계급인 광부였던 김창호는 돈과 권력에 의해 누군가를 지배해 본

적이 없는 순박한 주체였다.그러나 김창호의 돈에 욕심이 생긴 기생은 김

창호에게 권력을 부여해줌으로써 지배계급으로의 헛된 욕망을 꿈꾸게 한

다.상업주의에 편승하여 여론몰이에 나서는 언론과 한탕주의로 돈을 벌어

보려는 매니저,김창호의 인기에 편승해 매출을 올리려는 광고주와 TV관

계자 등은 모두 김창호에게 욕망을 각인시키는 매개자가 된다.그러나 김

창호의 인기가 떨어지고 사용가치가 하락하자 언론과 매니저,기생은 모두

그로부터 등을 돌린다.더 이상 김창호의 극적 생환은 “자랑거리도 아니며

듣기 싫을 만큼”91)지겨운 일화가 되었다.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욕망

은 자연 발생적인 것이 아니랄 주인공의 욕망의 구조와 그가 속한 사회의

경제 구조 사이에서 발생한다.즉,자본주의 사회의 지배계급에 의해 각인

된 헛된 욕망은 욕망할수록 본질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더욱 파편

화 시킨다.

‘홍기자’는 매스컴의 환유적 인물로서 선정적이고 상업적 속성을 보여주

89)윤대성,『윤대성 희곡 전집 3』,평민사,2004,72-73면.

90)윤대성,위의 책,87면.

91)윤대성,앞의 책,9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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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자 논문을 읽고 있다.때로 만년필로 가필도 해가면서.

홍기자

홍기자

현대 사회는 다원적인 계층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광대한 지

역에 사재한 생활 영역으로 인해 복잡 다양한 사회 계층을

이루어 있어서 이 계층 간에는 많은 모순과 대립이 있을 수

밖에 없다.따라서 어떤 계층은 소외되는 부분이 있게 된다.

이 사회성언 사이의 상호 이해를 위해서 매스 커뮤니케이션

의 미디어는 대중교통을 대리하는 것이다.…… 거대한 집단

으로서의 현대 사회에 있어서는 인간 사이의 개인적인 회화

나 퍼스널 커뮤니케이션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해졌다.따라서

매스미디어는 모든 사회적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으며 대중사

회의 필요 불가결한 조건이다.

(중략)

결론,따라서 매스컴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이 현대

인이다.매스컴은 2세기저인 종교가 되었고 종래의 어떤 종교

나 예술보다 긴요한 현실적 가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그러

나 우리는 그 무한한 기능으로 인해 인간 부재의 매스컴에

이르지 않는가를 부단히 경계하고 자각해야 할 것이다.매스

커뮤니케이션!매스컴!이 얼마나 위대한 단어냐?93)

는 매스컴 플롯의 연출가 역할뿐 아니라 매스컴에 대한 메타비평을 시도하

는 평론가 역할을 겸한다.92)그 때문에 이 인물의 허위성과 이중성이 아이

러니 기법을 통해 두드러지게 강조된다.

매스컴은 현대 사회의 신화이며 종교라며 예찬론을 펼치는 홍기자의 말

처럼 현대 사회에서 매스컴은 신화적 존재가 되었으며,사람들은 매스컴을

통해 보여 지는 것을 사실 혹은 진실로 생각하며 절대적으로 믿고 받아들

이게 되었다.매스컴에 비춰지는 이들의 모습은 인간을 상품으로 대하던

모습이 아닌,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인물로 가장되어 보여진다.이러한 모

습은 매스컴이 얼마나 사실을 왜곡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이처

럼 <출세기>에서는 인간의 삶을 보다 편리하고 풍요롭게 하기 위해 만든

매스컴이 이제는 오히려 ‘비인간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92)김성희,「메타연극-윤대성의 희곡을 중심으로」,『한국 현대극의 형성과 쟁점』,2007,

513면.

93)윤대성,앞의 책,9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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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매스컴의 환유물인 홍기자는 김창호에게 물리적 힘을 가하는 폭력이

아니라 헤게모니를 장악한 자가 권력을 악용해 그것이 없는 자들에게 물적

ㆍ심적 피해를 입힌 상징적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변하의 속도가 빠른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의

관심은 지속되지 못하고 상품 가치 역시 일회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상품

의 가치가 하락하면 폐기처분 되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의 속성이기 때문이

다.“20세기적인 조요가 된”매스컴에서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하락한 김창

호는 그들에 의해 헛된 욕망을 꿈꾸고 결국 파멸한다.이것을 김창호는 상

업주의의 이익창출에만 급급한 물신화된 중개자들에 의해 희생된 개인이

다.

윤대성은 권력의 억압으로 인한 폭력성과 그로부터 희생되는 개인의 비

극적 결말에 대한 문제에 천착했다.이런 배경 속에서 등장인물은 폭력을

행사하는 사회와 그것에 의해 희생되는 개인 간의 거리에 따라 폭력이 직

접화되거나 간접화되어 희생된 주체로 구분된다.<노비문서>의 강쇠가 폭

력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주체라면, <출세기>의 김창호는 매개자로 인해

욕망을 가지지만 좌절하는 주체인 것이다.이것은 닫힌 사회를 살아가는

소시민의 삶을 통해 배태되는 비극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러한 현실 인식

을 통한 분노가 <노비문서>와 <출세기>의 등장인물을 통해 구현되고 있

는 것이다.윤대성의 작품에 등장하는 희생된 개인은 사회의 여러 계층 중

소시민이나 민중과 같은 피지배계급이라는 특색을 지닌다.작품에 등장하

는 이항 대립적 인물 중 지배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인물들의 형이상학

적 사고에 의해 특권을 부여받은 인물들은 이러한 합리적 이성을 앞세워

현실의 부정성을 정당화 하고 억압기제들을 은폐시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

다.이러한 인물들을 통해 현대사회에서 모순적 상황들이 당연한 것,일상

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현상을 문제화 시키고 있는 것이다.일상이라는 이

름 아래에서 매일 되풀이 되고 있는 일상세계의 삶의 방식과 일상적 의식

들을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그 안에 작동되고 있는 지배논리를 재현해 내고

있다.그리고 이를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 본래적인 인간의 자질을 잃어버

린 채 잠재적인 로봇,즉 일상인으로 전락해 버리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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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화시키고 있다.이러한 모습들을 현대 사회에서 ‘자연스럽게’유지되고

있는 인간에 대한 지배와 통제를 반영하고 있다.윤대성은 이러한 지배와

통제는 과거와 같이 국가권력에 의한 테러나 강압적인 억압에 의해 성립되

고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의 거부 없이 성립되며 또한 그 사

회 스스로의 메커니즘에 의해 유지되고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는 것이다.

다.작가의 부정적 현실 인식과 사회 개혁 의지

브레히트는 현실 속에 내재하는 모순성을 파악하고 극복의 방법으로 변

증법을 채택하고 있다.즉,현실의 변증법적 본질을 인식해야만 현실에 정

통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현실의 변증법적 본질을 인식한다는 것은 현

실을 변증법적 운동의 대상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다.이러한 방법에

근거하여 사회의 역사 문제를 연구하고 서사극에 투영하려 하였다.브레히

트에게 있어 서사극을 통해 시도했던 연극의 개혁은 바로 사회의 개혁과

직결된다.관객으로 하여금 극을 비판적 인식의 자세로 관망하게 하고 궁

극적으로는 일반극에서 느껴지는 희노애락을 벗어난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

고 변화시킬 수 있기를 바랐다.

브레히트에 있어서 개인과 사회의 관계는 개선되어야 할 것,또는 개선

의 여지가 전혀 없는 절망적인 것,또는 그 관계 자체가 전혀 무의미하고

무용한 것으로 설명된다.보다 나은 현실의 가능성을 제시하지만 혼돈되고

냉담한 현실을 부정하지 않고 맞서고 있다.

윤대성 희곡의 두드러진 특성 또한 당면 현실 문제에 대한 관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그의 작품에는 현대 사회의 권력 구조에 대해 매우 부정

적인 의식을 드러내는 것이 많다.작가는 한국 현대사에서 닫힌 사회94)였

94)칼 포퍼는 마술적이거나 부족적이거나 집단적인 사회를 닫힌 사회라 부르고,개개인이

개인적인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사회를 열린 사회라 규정한다.닫힌 사회는 마술적인 독

단과 금기의 사회이며,국가가 사회 전체를 규율하면서 개인의 판단이나 책임은 무시되

는 유기체적인 전체주의 사회이다.그에 의하면 닫힌 사회는 습관이나 제도에 의한 사

회의무에 따라 국가가 개인을 구속하는 원시사회가 전형이다.그러나 원시사회뿐 아니

라 문명화된 사회에서도 가족ㆍ도시ㆍ국가는 타자를 선별하여 배척하며 한 사회의 보존

과 이익을 지향하는 사회가 바로 닫힌 사회이다.이로써 닫힌 사회는 “현명한 자는 이

끌고 통치해야 하며,무지한 자는 그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칼 포퍼,이한구 옮

김,『열린사회와 그 적들』,민음사,1982,170-2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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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발이 말도 마십쇼.집마다 불문곡직 꿇어 앉히고 치고,차고,

패고,밟고,업어매치고,뒤집어던지고,꼰아추스리고,

걷어팽개치고,까집고,비틀고,조이고,(노래가락 조가

된다)직신 직신 조지고,지지고,노들강변 버들같이 휘

휘낭창 꾸부려 뜨리고,이리 바짝 저리 죄고,위로 틀고

아래로 따닥 찜질,매질,불질,무두질에 당근질.

노승 (놀라서)아니,그럴 수가 있나?

취발이
내 말 듣소.그렇게 할 줄 알았더니 다 빼고 곤장 몇

대 때리고 보냅디다.

노승 예끼 이놈!(단장으로 취발이의 이마를 때린다.)사람

놀래게 하지 마라.

취발이 (맞으니 더 억울한 듯)허,이젠 스님까지 날 패시는구

려.이놈도 치고 저놈도 치고 내가 뭐 동네 북인가?좋

다.마음대로 쳐라,쳐!(장단을 내립다 치는 소리가 들

린다)

취발이 아니 남 죽겠다는데 웬 난데없는 장단이야?

노승 아,이놈아.네가 치라니까 장단을 치라는 줄 아는게지.

취발이 어이구 맙소사!95)

던 시대적 아픔을 통해 현실을 인식하고 비판하고 있다.1960～1970년대는

정치적으로 1인 독재체제가 강화되던 시기이며,정권은 체제유지를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폭력적이고 억압적 상황을 만들어냈

다.또한 정부의 경제부흥정책으로 인한 중공업의 활성화로 사회 전반이

경제적으로 활기를 띠기 시작하면서 부의 불평등은 물론 황금만능주의가

만연하게 된 시기였다.이러한 사회적 모순 속에서 획일화된 지배 논리가

내세우는 독단과 금기에 의해 침묵해야 하는 사회였다.

(1)<노비문서>:역사 해석과 전통 수용을 통한 현실 비판

윤대성은 당시 격동의 정치 속에서 서서히 자유의 문제를 생각하기 시작

하고,역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자유의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다.<노비문

서>는 개인의 비극을 정치체제 속에서 찾아본 작품이다.

위의 예문에서는 당시의 폭압적인 상황의 비판이 해학적으로 처리되고

있는데,우회적인 풍자로 볼 수 있다.

<노비문서>에서 이러한 현실의 표면 뒤에 숨어있는 실재를 드러내 보임

95)윤대성,『윤대성 희곡 전집 2』,평민사,2004,160-1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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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발이 스님,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아십니까?내 귀뜸으로 들은 바

에 의하면 노비를 다시 잡아들인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참

말이유?

노승 나도 모르는 일이다만 공연히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마라.큰일 난

다.

취발이
예,알아 모십죠.보고도 못본 척,알아도 모른 척,두루뭉수리

적당히 슬쩍 피해가라 그 말씀인갑죠?(…)

취발이 그럼 이게 무슨 경우요?방랑시켜 줘 목숨 걸고 싸워 성을 지켰

더니 다시 잡아들여?아무리 나같이 무식한 놈이라도 옳고 그른

건 분별할 줄 알죠.(…)

취발이 쳇-스님 말씀은 항상 말끝이 나무아미타불입죠만 이 취발이 말

은 항상 맹꽁이 말씀이오.새겨 들으시유.맹자,공자 말씀이란

뜻이오.97)98)

으로써 서사극의 궁극적 목표를 실현하려는 의도는 취발이와 노승의 관계

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민속극의 노장과장에서 취발이와 노승과의 갈

등이 첨예하듯이 「노비문서」에서도 취발이는 노승의 행동을 “이 스님인

지 고주망탠지 하는 중놈,내 이렇게 곤경을 당하는데 코빼기 하나도 안

비쳐?어디 두고 보자.96)”며 직접적으로 비판한다.또한 취발이는 노승의

노예 해방 운동이 진정한 노예의 해방을 의미하지 않으며,노예 해방을 위

해 책임을 완수하지 못하는 소극적인 태도임을 객관적으로 폭로한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결부시켜 보았을 때 위 노승과 취발이의 대화를

보면 정치에 대해 함부로 입을 열수 없었던 사회현실의 모습을 은근슬쩍

드러내 보이는 듯하다.이는 대중매체라는 권력층이 그 보다 더 막강한 권

력을 행사하는 정치권력과 얽혀 의사표현의 자유까지 박탈당하는 현실상황

에 대해 현대판 노비 중의 한 사람인 윤대성의 불만 섞인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이 작품에서는 현실에 대한 직접적 비판이 원천적으로 봉쇄된 상황에서

효과적인 비판과 풍자를 위해 역사를 소재로 한 우회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사회 권력 구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96)윤대성,위의 책,159면.

97)윤대성,위의 책,161면.

98)이새윤,「윤대성 희곡의 이중구조 연구」,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2009,

56면.



- 48 -

(2)<출세기>:문명의 광기와 인간성 파괴

<출세기>는 ‘생명의 존엄성’과 ‘인간의 실존적 가치’보다 인간을 상품

을 치부하고 개인적 영리만 추구하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다각적으로 제시

함으로써 현대사회에 습성화된 개인주의와 생명 경시 풍토를 재현해 내고

있다.이러한 재현을 통하여 모순적 상황이 합리적이고 정당한 것으로 받

아들여지는 현대 사회에 문제 제기를 하면서 합리성을 바탕으로 사회의 부

정성을 은폐하려고 하는 개인주의적 인식을 비판하고 있다.TV의 리얼리

티와 가치관을 만들어내는 제작자와 배우,무비판적으로 추종하고 받아들

이는 시청자라는 삼자의 관계는 물론 연극의 극작가(연출가),배우,관객의

관계를 은유적으로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그 대표적인 행위자가 광산의 안전관리 소장으로,소장은 갱구가

무너지자 광부들의 생명보다 발굴비용부터 계산하기 시작한다.소장은 안

전사고가 날 줄 알았으면서도 갱내 보수를 하지 않았던 이유를 보수 비용

이 발굴 비용보다 많이 들기 때문이라며 자신의 과오를 정당화 시키고 있

다.이러한 소장의 행위는 현대 사회가 자본주의 경제 구조와 복잡한 조직

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학교’라는 교육 기관을 통해 주입시킨 도구

적 이성을 바탕으로 한 형이상학의 사고를 반영하고 있다.이러한 사고는

지나치게 타산성과 효율성을 중시한 나머지 목적 전치로 인한 인간소외,

노동의 상품화 등의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고 작가는 인식하고 있는 것

이다.

<출세기>는 실제적인 사건의 극화를 통하여 충격적인 진실감을 느끼게

해 준다.뿐만 아니라 사건과 주인공의 편력을 둘러싼 주변 인물과 사회적

반응을 다각도로 그리고 사실적으로 표현하면서도 때로는 그러한 요소들을

희화화시킴으로써 현실적으로 사회성을 설득력 있게 구축시켜 놓았다.‘출

세’의 의미를 그는 ‘태어남’과 ‘성공’의 의미로 결합하여 상징화시키면서 주

제 의식을 부각시켰다.

이 작품은 폭압적 권력에 의한 인간의 존엄성 파괴,개인으로서는 극복

할 수 없는 현대문명의 속성 곧 제도,법,매스컴의 폭력성ㆍ파괴성을 고발

하고 있다.이와 함께 인간을 얽어매고 있는 제도와 문명의 광기와 공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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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헤치고,언론의 역기능에 대한 비판이 나타난다.또한 매스컴에 중독되어

판단력이 마비되고 꼭두각시처럼 조종되는 대중에 대한 풍자,진실의 왜곡

에 동조하는 공범자로서의 대중의 양심 마비를 준엄하게 비판하고 있다.

연극은 인간의 행동과 경험을 바탕으로 관객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장

르이기 때문에 사화와의 관련성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연극은 사회 속

에서 가치 있는 삶을 재현하고 재현된 무대 위에서 진리를 찾고 선택되는

장르라고 할 수 있다.이로 인해 동시대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비판하거나

보이지 않는 폭력을 폭로하고 사회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며 관객

으로부터 적게는 비판 의식을,크게는 관중의 사회 변혁을 촉구하는 선전

극적 성격을 가진다.

<노비문서>에서는 개인과 사회 제도라는 갈등 설정을 통해 작가가 1970

년대 당시 정치권의 부당성과 폭력성을 고발하고 인권 문제에 대한 새로운

문제 제기를 시도하고 있다.또한 <출세기>를 통해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물질문명과 현대인들의 이기심으로 인해 타락,몰락해 가는 개인의 비극을

통해 우리 사회의 물신주의를 비판하고 있다.우리 사회의 물신주의로 인

한 매스컴의 변질에 대한 자성적 촉구를 엿볼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윤대성의 시대인식에 대한 패러다임은 연극적 기법의 다양함으로

구축되어 극적 기법의 유연성을 가진다.기법의 유연성은 ‘지금-여기’의 관

객들에게 보이는 연극적 특수성으로 인해,관객들의 시공간과 동시대성을

가지고 주제의식을 효과적으로 구현한다.

정상적 사회의 폭력성과 왜곡된 인물은 특정인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

니라 그 사회를 살고 있는 사람들 모두,즉 연극을 보는 관객들 역시 병리

화 된 사회와 날조된 역사 속에 왜곡된 개인이라는 것을 자각시키고 있다.

1970년대의 닫힌 구조와 사회 속에서 법과 제도의 모순과 폭력성으로 인해

희생당한 개인에 관한 기록이 결국은 동시대인을 살아가는 관객들에게 그

것이 자기 자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자각하게 한다.‘자각한 개인’으로

서 관객들은 지배 담론의 모순과 왜곡된 인간에 의문을 제기하고 진실을

파헤치려고 함으로써 관객의 행동을 촉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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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노비문서>와 <출세기>의 서사극 기법 연구

현대는 한편으로 자연법적 질서에 대한 종교적 믿음에 의해 유지되었던

전체성의 파열을 의미하지만,다른 한편으로는 종교의 세속화로 말미암은

사회의 분화나 합리화를 통해 인간의 해방 능력이 축적된다는 진화적 발전

에 대한 믿음을 표현한다.99)이러한 믿음을 고스란히 작품에 담아낼 때 특

히 희곡의 경우 당대인의 운동적 의지를 고취시키는 효과까지 노릴 수 있

다.현대의 특성이 자기정당화와 자기비판의 내면적 결합이라 할 때,이 계

통의 변증법을 가장 잘 드러내는 연극 형식이 서사극이라 하겠다.서사극

은 주체성의 원리를 강조하면서도 그 주체가 놓인 시간대이며 계속적 변증

법의 동인이 되는 시대에 대한 비판의 형식을 발휘하는 극 형태이기 때문

이다.100)

한국연극에서 <노비문서>와 <출세기>의 서사극적 외형의 활용은 이러

한 시대비판의 힘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두 작품에서 공통적으

로 나타나는 서사극 기법은 소외효과와 극중극 기법이다.그리고 <노비문

서>에서 주목할 만한 서사극 기법으로 여러 음악적 요소 중에서 코러스가

강조되고 있으며,<출세기>에서는 음악적 요소 보다는 삽화적 구성을 통

한 빠른 장면 전환을 통한 서사극 기법을 강조하고 있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극중극이나 코러스,해설자 등의 서사극 기법들은

소외효과 창출을 위한 하나의 장치로서,서사극에서 이들은 궁극적 목적은

소외효과를 통한 거리화이다.본 장에서는 이러한 서사극 장치들이 어떻게

사용되었지 세분화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가.소외효과

<노비문서>에서는 역사극을 중심으로 한 서구 리얼리즘의 틀과 민속극

99)하버마스,이진우 옮김,『현대성의 철학적 담론』,1994,448면.

100)정우숙,「1960-70년대 한국희곡의 비사실주의적 전개 양상」,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

위논문,1990,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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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이 혼용되어 나타난다.101)민속극은 감춰진 민중의 고통과 억울함을

규명하여 민중들에게 그것들을 인식시키고 교정하기 위해 공동 대리를 유

발시키는 연극적 특성을 지닌다.민속극의 기본 목적은 서사극의 소외효과

를 통한 모순의 변증법적 사회 개조와 동일하며,두 연극의 공통점은 바로

비판 정신이라 할 수 있다.또한 민속극의 양식적인 측면에서도 해설자,

춤,노래,시공간 확대,언어의 일상성,희화화 수법 등의 소외효과 기법들

이 극적 긴장과 몰입을 막는다.102)

<노비문서>에서 민속극적 요소로서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 취발이의 역

할을 들 수 있다.취발이는 해설자 역할을 통해 관객을 향한 대사를 사용

하거나 탈춤 재담 방식으로 골계적인 민중어를 노래와 춤과 함께 사용하여

전 인물을 객관적으로 비판하고 우위적 입장에서 사건을 관조한다.‘서사적

자아’103)로서 기능하는 서술적 관점을 지닌 취발이를 등장시켜 폐쇄적이고

아리스토텔레스적인 희곡의 절대적 제약을 ‘화자’라는 서사적 요소를 도입

함으로써 극복한 것이다.배역을 맡아 등장인물로 연기를 하다가 극중 인

물이나 상황에 대해 해설하고 설명함으로써 극과 관객의 중개자적 위치에

서 서술자의 기능을 하는 인물이 나오는 것이다.

<노비문서>는 소재 자체가 과거에서 빌려온 역사극이므로 다소 거리를

조성한다.역사극은 서사극의 대표적인 형식으로 극의 무대를 시간적․공

간적으로 확산시킴으로써 소외효과를 일으킨다.역사적인 소재를 통하여

현실의 문제를 제시하고 올바른 사회 비판을 위해 역사적 인물을 상정하며

역사적 사건을 취급함으로써 그 속에서 ‘실제의 현재적인 문제’104)를 관찰

할 수 있게 된다.즉,현재의 정치적․경제적 불평등한 요구 등이 역사

화105)를 통해 이미 낯설어진 과거의 사건으로 묘사됨으로써 현재는 과거와

101)서연호,「삶의 환경에 대한 통찰」,『한국 현역 극작가론1』,한국연극평론가협회,

예니,1994,67면.

102)정낙현,앞의 논문,23-24면.

103)서사적 자아는 사건을 조망하는 자로서 무대를 내려다볼 뿐 아니라,사건 자체를 내

려다본다.그는 무대와 객석을 이어주는 매개자이며,무대 위에서 빚어지는 사건 연속을

‘위에서부터’관찰하고 평가하며,관객에게 호소함으로써 관객을 그의 관점으로 끌어들

이는 역할을 한다.B.Asmuth,송전 옮김,『드라마 분석론』,서문당,98-99면.

104)베르톨트 브레히트,김기선 옮김,『서사극 이론』,한마당,1999,318-322면.

105)역사화란 사건이나 인물을 역사의 존재방식으로 제시함을 말하는 것으로,이 때 역사

의 존재방식이란 객관적으로 설명이 가능하여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가변적이라는 뜻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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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된 간격 속에서 비판되고 관찰된다.낯설게 보이는 과거 사건은 결코

현존하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으며,관객에게 올바른 비판관을 제시하여 현

실의 모순을 극복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정확한 인식의 도구로서 기능을 갖

는다.106)<노비문서>는 70년대 당시 정치권의 부당성과 폭력성을 고발하

고 인권문제에 대한 평등 요구 등을 ‘노예의 신분 해방’이라는 역사화를 통

해 비판ㆍ관찰되고 있다.주변부에 있는 노예들의 투쟁과 좌절을 통해서

지배 권력의 위선과 주체의 세계에 대한 인식 능력의 한계를 펼쳐 보이며,

이를 통해 역사적 과정에 대한 올바른 인식 능력 즉,비판 정신의 고취를

이룩하고자 하는 것이다.

과거의 어떤 특수한 사건을 거울로 삼아서 현재의 문제를 제시해야 된다

는 점에 역사극의 어려움이 있다.관객이 역사적 사건을 보고 자기의 시대

를 역사화하며,역사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에 대한 의식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역사극은 특수한 역사적 사건의 묘사에 전형성(典型

性)과 시의성(時宜性)을 다룸으로써 두 얼굴의 보여준다.과거의 어떤 특수

한 역사적 사건을 다룬다든지 또는 역사적 사건을 이용하여 단순히 시사적

인 것은 반영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역사극은 역사적인 소재를 다루

되 이를 통해서 그 역사적 사건이 후세에 미친 영향을 가시화할 때 사실적

인 희곡 형식으로서 정당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107)<노비문서>에서의 신

분적 갈등 구조나 정치 권력에 대한 굴복이라는 사회적 배신은 역사적인

인물이나 동시대인들은 의식하지 못한 것이었다.<노비문서>에서의 신분

해방 운동은 그 후 역사적인 발전 과정을 통해서 반복됨으로써 그 전형성

과 시의성을 획득하게 된다.

이렇게 하여 희곡은 역사적 사건의 단순한 재현을 넘어서 그 이상의 것

을 모사할 수 있으며,역사적 과정을 예술로써 무대상에서 제시할 수 있게

된다.즉,역사와 현재와의 영향 관계뿐만 아니라 그 변화의 과정과 변화

가능성도 보여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다.이원양,「역사극으로서의 서사극」,『브레히트의 서사극』,서울대학교 출판부,

1997,111면.

106)이원양,위의 책,112면.

107)이원양,위의 책,1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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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세기>는 기록극이면서 사회적인 문제를 취급한 사회극이다.사회극

작가는 인간의 삶이 폭력에 의하여 경제적ㆍ정치적 상황에 얽매이지 않을

수 없는 바로 그러한 상황을 극적으로 서술하는 데에 그의 목적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상황을 지배하는 사회적인 현실과 그 속에 처해

있는 개인의 소외된 상황을 그려 줌으로써,개인의 능력으로는 저항할 수

없는 거대한 사회와 무능하게만 보이는 개인과의 상호 관계를 드라마 속에

제시해 주어야 한다.주체성을 박탈당하고 있는 현대극의 인물은 전통극의

절대성 원칙과는 모순되며,자신의 체험이나 자신의 문제를 전개해 나가는

절대적이 자아로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그와 유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

을 때의 모든 인간을 대변해 주는 대변인의 역할 이상을 할 수가 없게 된

다.이러한 인물이 등장하여 전개해 나가는 연극 체험 역시 개인의 차원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전통극에서 추구하는 카타르시스는 기대할 수 없게

된다.여기서 사회극의 대변적 기능과 역할은 개인의 체험을 그 주된 목적

으로 삼고 있는 전통극의 절대성을 무시하게 된다.아울러 다른 사람의 이

야기를 대변해 주고 있다는 그 자체는 자신의 체험의 세계가 아닌 타인의

이야기를 전해 준다는 점에서 ‘극적’이 아니라 ‘서사적’이 되는 것이다.이

렇게 하여 사회극은 서사극의 본질을 지니게 된다.

사회극이 의도하는 바는 인간의 삶을 규정해 주는 힘들이 인간관계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인간 외적인 영역,즉 사회적인 상황과 그 상

황을 헤어날 수 없는 인간과의 관계로 옮겨갔음을 말해준다.이리하여 서

사극으로서의 사회극은 이러한 주체,곧 인간의 삶을 규정해 주는 힘이 인

간관계 속에 내재해 있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영역으로 옮겨 갔음을 명백

히 나타내기 위해서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이 거리(Distanz)의 조성이다.이

는 바로 서사극의 기본개념으로 취급하는 ‘소외효과’를 통해 조성될 수 있

는 것이다.

<출세기>의 김창호는 매몰사고가 일어난 순간부터 주체성을 박탈당하고

자신의 문제를 전개해 나가는 절대적인 자아로서가 아니라,대변인의 수단

으로 이용된다.그렇게 됨으로 해서 작품 외적인 사회적 상황이나 인물의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제시해주는 기능을 할 수 있게 된다.김창호 뿐만 아

니라 안전관리 소장과 홍기자 등의 등장인물을 통해 생명의 존엄과 인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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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존적 가치 보다 개인적 영리만 추구하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다각적으로

제시한다.이런 현대 사회에 습성화된 개인주의와 생명경시 풍토의 재현을

통하여 모순적 상황이 합리적이고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현대사회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당대 이슈가 되었던 사건을 소재로 취하여

서사극적 기법을 통해 한 인간이 매스컴에 의해 부당하게 희생되는 현대사

회의 부조리한 구조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한다.

<노비문서>와 <출세기>는 대중매체라는 권력층이 그보다 더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정치․경제 권력과 얽혀 개인의 능력으로는 저항할 수 없

는 거대한 사회와 무능하게만 보이는 개인과의 상호관계 그려낸다.역사적

소재와 실화에서 소재를 차용하여,그 속의 등장인물 강쇠와 노승 그리고

김창호를 통해 현실의 모순을 보여주며 비판적 거리를 조성하고 있는 것이

다.

브레히트는 작품 속에 구현된 역사에 대해 “과거 시대의 사회 구조가 그

다양성을 노출시켜”서 “그 모두가 어느 정도 우리의 시대와 유사하게 보이

게 해야”한다고 설명한다.이는 역사를 끌어들이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지금 현재를 인식하고 비판하려는 것임을 의미하는 것으로,108)<노비문

서>와 <출세기>에서 소재로 취하고 있는 ‘역사’라는 것은 이미 지나가 버

린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객관적 거리두기도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

고,그것을 반추하여 현재라는 시점까지 비판적 시선을 돌릴 수 있다.

나.극중극

극중극의 구조는 삽입 형식이 그 근본을 이룬다.즉,하나의 연극이 삽입

시키는 구조(포괄구조)와 삽입 당하는 구조(내적구조)로 이분됨을 이름인

데,삽입 형태에 따라 내적 구조,다시 말해 극중극의 기능 및 의미작용은

달라진다.109)

108)베르톨트 브레히트,앞의 책,319면.

109)삽입의 유형에는 우선 완벽삽입,일원화적 삽입,분산삽입 등이 있다.완벽삽입은 포

괄구조의 중앙부위에 내적구조를 삽입시키는 형태로 이때 포괄구조의 등장인물들은 내

적구조의 배우와 관객으로 나뉘며 관객역할을 하는 배우들은 내적구조가 전개되는 동안

줄곧 무대에 남아 있다가 해설을 함으로써 내적구조의 이야기 전개에 구두점을 찍는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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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극중극이 일종의 자동 상연의 기능 작용을 하며,극 자체의 충족

을 위해 삽입되어지는 경우가 있다.이 때 삽입되어지는 스펙타클은 주된

스펙타클의 내용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오직 장식적 기능을 할 뿐이다.110)

다음으로 전체 스펙타클에 대해 핑계,증인,부인 등의 역할을 맡은 삽입

된 스펙타클,극중극의 기능이 바로 논증의 기능이다.111)극중극은 ‘노래’나

혹은 한 사람의 등장인물이 이야기 하는 형식과 두 사람 이상이 대화를 나

누거나 혹은 완벽한 극적 행위가 이루어지는 짧은 스펙타클 형식이다.전

자는 극적인 허구를 뛰어넘어 관객을 수신자이자 증인으로 삼는 기능을 하

는데 <노비문서>의 장터 장면이 이에 해당한다.그러나 후자는 극적인 허

구에 참여하며 극적 행위의 전개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극중극의 보조 행

위자의 기능이란 바로 후자의 경우를 일컫는데,주된 극적 행위의 전체를

반영하는 스펙타클로써 일종의 ‘거울’기능을 하게 된다.자율적 허구를 전

개시키는 형식의 극중극은 실제로 극중극의 가장 주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이처럼 ‘보조행위자’로서의 극중극의 기능은 항상 주된 극적 행위와

의 관계에서 다소간에 보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

는데,그 기능이 극중극이 삽입된 위치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가령,포

괄구조의 중앙에서 삽입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첫째,관객으로 하여금 전체

스펙타클의 전개 뒤에 오는 영향 등을 짐작하게 해 주고,둘째,관객의 줄

거리에 대한 관심을 주인공의 심리적 전개,혹은 연극과 현실 사이의 관계

로 유도하게 된다.112)

<노비문서>와 <출세기>에 나타난 극중극들은 단순한 노래라든지 등장

인물 한 사람의 이야기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모두가 완벽한 극 행동을

할을 한다.일원화적 삽입은 일원적 삽입과 복수삽입의 두 형태가 있는데 일원적 삽입

이라 함은 프롤로그 구조에서 유래한 것으로 형태상으로는 삽입이라기보다 오히려 병렬

식 전개에 가까운 것이다.다음으로 복수적 삽입은 자유적인 하나의 내적구조의 삽입이

문제가 되지 않고 간주곡의 욕심을 지닌 여러 장면들의 극화로 이루어지는데,이 때 각

장면들은 독립된 스팩타클을 갖게 된다.분산삽입은 하나의 주된 테마를 논증하기 위해

몇 개의 내적구조를 삽입시키는 것을 말함인데,이 형태가 복수적 삽입과 다른 점은 각

내적 구조들이 결국 한 테마구조로 모아질 수 있는 변형 형태들이라는 점이며,분산적

삽입은 관객의 논평 형식으로 극 행위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신현숙,「프랑스 현대극에 나타난 <극중의 극>기법에 대한 고찰」,Vol.2No1.『한

국연극학 』,한국연극학회,1985,343-347면.

110)신현숙,위의 논문,353면.

111)신현숙,위의 논문,354면.

112)신현숙,앞의 논문,355-3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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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발이 (…)욕을 한마디 쏙 해도 똑 점잖은 욕만 가르친다.어

-니게미 똥물이나 먹을 것들,잘 먹고 잘 살아라.(구

경꾼 웃는다)어?웃어?내 느이들한테 가르친 노래 있

지?그거 따라 해라.안하면 ×깐다.쳐라!

취발이 (선창)모시야 적삼 안섶 안에 함박꽃 같은 저 젖 봐라.

여인들 많이 보면 병 날리고 좁쌀만큼 보고 가소.

취발이 그 꽃 한 쌍 달라 하니.(…)

군졸 해산하라,놀이를 금하라신다!114)

보이며 전체극의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노비문서>에서 취발이를 주축으로 하는 장터 놀이판에서는 ‘광대놀이’

형식으로 다른 차원의 시공이 설정되어 ‘극중극’형태를 띤다.전쟁에서 이

긴 노비들이 승전의 기쁨과 해방의 기쁨으로 한바탕 노는 장면에서 취발이

는 탈을 쓴 광대로 변신한다.구경꾼(관객의 이중화)들과 더불어 춤과 타령

이 어우러지는 합일의 세계로서 장터의 노래 가락,춤,민중적인 언어,탈

춤 재담 형식의 대사 등은 극적 몰입을 막아 객관적인 거리를 갖게 한

다.113)

또한 풍자적인 인물이 취발이를 중심으로 한 노비들의 승전 뒤의 놀이

마당이란 점과 비록 그것이 직접적으로 어떤 내용이나 사상을 주장하지 않

는다 하더라도 그들만의 민중적인 언어를 극중 구경꾼과 유감없이 펼쳐 보

여주고 있다는 점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놀이 속에 실현

되는 ‘가능한 세계’가 기성 현실과는 아무 상관없이 제멋대로 존재하는 것

은 아니다.놀이가 항상 내면적으로 기쁨을 불러일으키는 이유는 그것이

자발적인 충동에 기인하는 점과 함께 언제나 억압과 불평등과 부정의와 권

위주의로부터의 해방을 약속하기 때문이라는 점이다.다시 말해서 놀이는

실제 현실에 기초하면서 현실의 질서가 제공하지 못하는,인간적으로 보다

만족스럽고 의미 있는 가능한 다른 삶을 제시하는 것이다.이런 점을 염두

해 본다면 <노비문서>에 나타난 놀이는 직접적으로 지배계급의 모순을 공

격하진 않더라도 그들의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지배계급이 금하던 잡희를

113) 신현숙,앞의 논문,260면.

114)윤대성,『윤대성 희곡 전집 2』,평민사,2004,135-1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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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감없이 실천함으로써 이상향을 향한 그들의 희망과 인간적인 본능의 문

제를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115)

<노비문서>창작 당시의 한국 사회는 고도 경제 성장과 함께 새로운 계

층의 분화로 인한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던 때이다.또 삼선 개헌으로 유신

정권이 들어서서 ‘대본의 사전 검열,연기자와 극단의 사전 등록 등 악명

높은 공연법이 제정된 시기’였다.이런 70년대의 정치적 비도덕성,새로운

신분차별의 모순 등을 탈을 쓴 광대로 변신한 취발이를 통해 가장 가식 없

는 모습으로 풍자하여 민중적 실천적 인물의 대변자로서 의미를 부여하며,

내부극을 통해 제시되어 거리화를 통해 확보하고 있다.

<출세기>는 극중극 기법을 통해 이중,삼중의 겹침 구조를 통해 현실과

연극의 상호치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116)방송 프로그램 녹화장면인

‘공개홀’장면은 ‘극중극’으로 갱내에서 구출된 김창호를 둘러싼 방송 장면

들의 제작과정을 노출 시키며 하나의 내부극 역할을 한다.이런 ‘텔레비전

메타포’를 통해 우리 현실에 깊숙이 침투해 들어와 있는 텔레비전이란 매

체가 그려내는 리얼리티의 허구성과 상업성을 폭로하는 것이다.영향력이

란 측면에서 우리 사회와 문화를 규정짓는 TV가 우리에게 바람직한 정체

성과 가치관 형성보다는 허상의 이미지를 제공함으로써 오히려 진정한 자

아들로부터 소외시키고 마는 데 대한 비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다.117)

공개홀 녹화 장면에서 TV쇼에 평론가로 출연한 ‘고만두’가 “이 텔레비전

방송국 빨리 없어져야 됩니다.애들이 이상한 흉내만 배워가지고는 애 버

리기 딱 알맞아요.”라고 자신의 생각을 말하자 AD는 여지없이 NG를 외치

며 자신이 원하는 말로 바꾸어 말해주기를 요구한다.이러한 과정을 통해

매스컴에 출연하는 사람들의 대답은 늘 사회가 만들어 놓은 규제를 벗어나

지 않게 되는 것이다.애시 당초 매스컴은 방송을 통해 보여 지는 것들이

115)김영희,「윤대성의 「노비문서」에 나타난 극적 기법 연구」,『국어국문학』제32보,

1995,307면.

116)김성희,「현실과 연극의 겹침 구조」,『연극의 사회학 희곡의 해석학』,문예마당,

1995,496면.

117)김성희,「메타연극-윤대성의 희곡을 중심으로」,『한국 현대극의 형성과 쟁점』,연

극과 인간,2007,5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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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뭘 하시겠습니까?

김창호 노래나 하지요.

사회 무슨 노래?

김창호 ‘아내여 미안하다’

사회 네,‘아내여 미안하다’.의지와 인내력의 사나이 김창호씨

의 노래솜씨를 들으시겠습니다.

김창호 (노래)

음정이 맞지 않는 우스꽝스런 노래에 모두 배꼽을 잡고 웃는다.

사회 이 방송은 건강의 상징 설사약의 명문 강도약품 제공입니

다.

CM의 소리 압도한다.118)

사회가 만들어 놓은 규제에서 벗어나길 바라지 않으며,만약 벗어나게 되

면 여지없이 편집해 버린다.따라서 매스컴의 유도된 질문과 편집에 의해

사회는 통제되게 되고,문제 의식을 가지지 못한 소시민들은 사회에 순종

하며 지배 담론의 세계에 동화되는 것이다.이로써 매스컴은 사회가 원하

는 답을 이끌어 내는 훌륭한 감시도구가 될 수 있게 된다.

스튜디오에 출연한 김창호가 음정이 맞지 않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노래를 부르자 사람들은 배꼽을 잡고 웃게 된다.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김창호의 진실성에는 관심이 없고,김창호는 웃음거리와 볼거리로 전락하

여 그 역할을 다하게 된다.이렇듯 매스컴이 사람들을 사회 규율에 맞게

길들여 여론을 만들어 내고,진실을 왜곡 할 수 있는 주요 억압 장치라는

점을 극중극 기법의 TV쇼 녹화 장면을 통해 밝히고 있는 것이다.

극중극의 가장 주된 의미 작용은 ‘환영’이다.그리고 이 환영이 포괄구조

와 내적 구조 두 층위 사이의 균형에 의해 표현되어짐으로써 극중극에서는

극적 행위,등장인물,관객의 이분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극중극의 의

미작용은 자연이 환영,환영의 깨어짐이라는 과정을 내포하게 된다.119)

<노비문서>와 <출세기>의 극중극 구조가 만들어 내는 다양한 이분화 현

118) 윤대성,『윤대성 희곡 전집 3』,평민사,2004,79-80면

119) 신현숙,앞의 논문,358-35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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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은 관객들로 하여금 극중극과 거리를 유지하고,허구적 관객의 처지에

동조하게 하여 극이 제기하는 문제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

다.극중극이라는 이중의 거리감을 가지고 부조리하고 비정상적인 세상을

지켜보게 한 후,장터 구경꾼과 방청객이라는 허구의 관객을 통해 연극과

현실이 등가 관계일지도 모른다는 강력한 암시를 줌으로써 관객들로 하여

금 당대 현실의 모순을 새삼 자각하게 만든다.즉,실제 관개들에게 극중극

에서 나타난 정치적ㆍ경제적 권력에 의한 억압과 .불평등의 문제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극중극은 연극 그 자체를 묻고 환원해서 다시 극화시켜 보는

작업이다.이런 관점에서 볼 때 연극의 지시 대상이 되는 것은 세계가 아

니고 극적 언어 행위이고,극중극은 연극에 대한 진술이 된다.그렇게 연극

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말을 바꾸면 바로 ‘메타연극’120)의 역할을 하

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결국 인생과 예술에 대한 전반적인 극화에서 출

발한 극중극은 연극 그 자체를 다시 극화시켜보는 극 자체에 대한 반성의

기능을 보유하기에 이름을 알 수 있다.즉,극중극이란 형식을 통해 인생과

연극의 동질성이라는 내용 및 주제를 만들어내는 것이다.인생이나 세계에

대한 모방 대신 무대 위에서 행해지는 연극 만들기 또는 연극적 형식으로

재구축한 리얼리티를 보면서 관객은 무대라는 거울에 투영된 자신의 모습

을 보게 된다.121)

다.코러스

서사극에서 두드러지는 음악적 기법으로 코러스가 사용된다.코러스의

삽입은 그 형태를 통하여 사건을 중단시키고 환상을 파괴하고 그럼으로써

소외효과의 적절한 수단이 되고 있다.이러한 코러스의 서사적 기능은 희

랍 비극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노비문서>에서 코러스는 극의 시작과 마지막에 등장하며 사건의 진행

120)메타연극이란 일반적으로 ‘연극에 대한 연극’으로서 연극 자체를 무대에서 재구성하는

것이다.극정 환상을 의도적으로 깨트리며,관객에게 연극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우

는 연극을 의미한다.김성희,앞의 책,495-496면.

121) 김성희,위의 책,49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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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러스1 쉬!조용히,누가 있어.

코러스 노승,길을 닦는 노승

코러스1 허무한 일,부질없는 일

노승
뜻이 곧 내 길이니 나 그 방향 알지 못하나,가는 곳은

하나,그 지름길을 구하노라.

(중략)

코러스 (비장하게)길은 있으되 어디에나 없는 것이오,뜻은 있

으되 그 뜻이 남지 못하리로다.남지 못하리로다.123)

(고수 북을 힘차게 친다.코러스 쉿-하는 화살의 비음

을 낸다.함성.)

강쇠 돌을 날려라!(코러스 쿵쿵 하는 소리 낸다.코러스의

몸은 소리에 따라 점차 크게 움직인다.)(중략)

(연기와 불꽃,함성.코러스의 고조되는 비음소리와 움직

임.점점 음악과 함께 맞춰지는 북소리)

<제 1부 5장 129-130면>

에도 관여하는 등 일반적인 해설자 역할을 담당함과 동시에,앞으로 일어

날 일 혹은 작품의 전반적 분위기에 대한 암시를 하면서 극을 시작하고 있

다.122)즉,해설자로 설정된 인물은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도 거리를 두고

관객에게 자신은 배우일 뿐이며 그 중에서도 해설의 역할을 맡았다는 점을

인지시킨다.이에 비해 코러스는 배우로서의 역할에 대해서는 어떠한 근거

나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다만 상징적인 대사를 통해 작품의 주제를 암시

하고 있을 뿐이다.

코러스의 외형은 합창단이다.보통의 경우 코러스는 여러 명의 인원이

무대 한 쪽 혹은 무대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며,이들의 대사

중 많은 부분은 노래를 통해 이루어진다.이것은 코러스 자체가 무대 위에

서 시각적이며 청각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등장한

이후 무대를 한 번도 떠나지 않는 일단의 무리는 시각적인 무대장치 중의

하나로 인식이 되며,그들의 노래는 음악과 음향이 되어 작품의 분위기를

주도하는 것이다.

122)김현철,앞의 논문,217-218면.

123) 윤대성,『윤대성 희곡 전집 2』,평민사,2004,9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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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악소리,막 열리면 코러스 양쪽으로 도열해 섰다.타

령으로 노래를 부른다.

코러스1 관군 모두 달아났네

합창 벼슬아치 도망가네.(...)

합창 어라 어허야 데해야 에헤.

코러스1 (대사로)여보게 얼마 동안이나 싸웠나?

합창 (대사)두 달 하고도 열흘 동안이었다네124)

위 인용문은 연극적 성격을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인데,이전까지는

사건과 관련된 전반적 분위기를 전달하거나 배우의 위치에서 다른 인물과

대화를 하는 정도의 역할이었지만 노비군이 몽고군과 전쟁을 치르는 급박

하고 긴장된 장면에서 코러스는 연극의 요소로 역할을 바꾼다.작품 속에

서 가장 긴박한 장면인 전쟁 장면에서 흥분을 고조시키는 주요한 장치로

고수가 두드리는 북소리가 사용된다.이 북소리를 보완하면서 전쟁장면의

음향과 시각적 요소를 풍부하게 하는 역할을 코러스가 담당하는 것이다.

화살이 날아가는 소리나 둘이 성벽 밑으로 굴러 떨어지는 소리 등은 전쟁

의 실질적인 음향인데,이것을 코러스가 담당함으로써 효과음의 풍부함을

통해 전쟁의 긴박함이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효과를 낳는다.이와 함께 무

대 위의 시각적 이미지로만 인식되던 코러스의 음향을 관객들에게 이미 익

숙한 코러스의 모습을 낯설게 하며,코러스를 통해 무대 전면에 내세워진

음향이라는 요소에 대해서도 소외효과를 느끼게 된다.

타령이라는 노래를 통한 것이기는 하지만 전쟁에서의 승리를 만끽하고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그 기쁨을 고조시킨다.노비군과 주고 받는

대화창을 통해서는 전쟁 당시의 치열함을 설명하고 있고,대사로 처리된

부분은 전쟁이 치러지는 동안의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데,짧게 진행된 대사를 통해 관객들은 상당히 길었던 전쟁의 전말을 파악

할 수 있게 된다.또한 즐거워하는 노승에게 던지는 대사를 통해 노승과

노비군의 미래가 밝지 않을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따라서 배우의 위치에

선 코러스지만 관객에게 해설을 해주는 역할은 계속 견지되고 있는 것이

124)윤대성,앞의 책,1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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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서사극에서 코러스는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지만,서사극 기법의 하나로

서 소외효과를 창출하는 기능을 한다.

<출세기>에서 음악적 요소는 서사극적 기능을 갖지 못한 채,형식적으

로 제시되고 있다.총 세 번에 걸쳐 등장하는 노래는 극의 제일 첫 장면인

탄광 내부에서 ‘광부들의 합창’장면과 김창호의 구출 장면에서 ‘밴드부 군

악 연주’,그리고 공개홀 장면에서 김창호가 ‘아내여 미안하다’를 부르는 장

면이다.이중에서 처음 광부들의 합창을 제외한 나머지 두 장면에서의 음

악(노래)는 지문으로만 처리되고 있다.또한 첫 장면의 광부들의 합창도 등

장인물의 직업을 나타내는 배경 및 극의 시작에 주의를 환기시키는 단순한

음악적 기능 이상을 하지 못 하고 있다.

라.에피소드식 장면 구성

전통적인 희곡은 인간 상호간의 대화로 이루어진 절대적인 세계를 구현

하는 것이었다.시간 순서와 인과 관계가 강조된 서술이 한 작품의 형식구

조를 이루고 있으며 시간은 언제나 현재적이다.장면들이 시간적으로 조각

나 있게 되면 이는 절대적 현재 연속의 원칙에 반하게 된다.그러나 현대

극에서 중요한 것은 현재의 상황이다.다시 말해 관객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과 관련하여 현재를 암시해 주는 장면만이 제시될 뿐이다.관객에게

어떤 장면을 보여주어야 가장 효과적일지를 선택하여 그러한 장면을 배열

하여 관객이 어떻게 변화된 것이라는 변화의 당위성을 전제로 대기를 어떻

게 두 시간 이내에 제한된 시․공간에서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인가를 고민

한 흔적이다.그래서 이러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각 장면을 세분화

하여 에피소드식으로 나열하여 그 자체를 완결된 형식으로 독립화 시켰다.

일반적으로 작품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볼 때 서사극은 에피소드식 장면

구성이라는 특징을 갖는다.에피소드식 구조는 이야기의 시초부터 시작되

어 상당수의 인물과 사건을 포함한다.행위는 마치 여행과도 같으며,장소

와 사건은 인물을 규정짓지 않는다.그 대신 플롯은 다양한 사건들과 활동

들을 포괄할 정도로 확대된다.확장적인 플롯은 서로 상관이 없는 두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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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탄광내부 김창호가 일하는 광산의 갱도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

생한다.

2장 광산촌 갱이 무너진 소식을 듣고 김창호의 부인 박여인과 

아이들이 걱정을 한다.

3장 갱내 무너진 갱 속에서 김창호는 생존 사실을 전화로 알

리려고 한다.

4장 사고 현장

사무소

소장과 실장이 피해 보상금과 발굴 비용을 따지며 

손익을 계산한다. 갱 안에 갇힌 김창호의 생존을 확

기를 말하면서 직선적인 모양을 진전되며,사건의 활동 방향에 있어서 상

당한 변형이 가능하다.125)

또한 에피소드식 구조에서는 장면 각각이 그 자체의 완결된 형식을 띤

하나의 단위로 작용하는데,브레히트가 밝혀 놓은 정통극과 서사극의 차이

점을 보면126)정통극에서의 장면은 다음 장면을 준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각 장면들이 인과성을 띠고 의존적으로 맺어져 있는 반면 서사극의

장면은 각각의 장면이 그 자체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

다.즉,에피소드식 구조는 기존의 연극이 줄거리가 중심이 되어 그 속에

관객이 빠져들도록 하고 있다는 것에 반대하여 만들어진 개념인데,“개개

의 사건과 사건이 연결된 매듭이 보이게 해야”관객은 사건과 사건 사이에

판단할 여지를 갖게 되는 것이다.127)이러한 에피소드식 구조를 보조하는

수단은 각 장면에 주어진 제목이다.장면의 제목은 관객들에게 앞으로 전

개될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이를 통해 관

객은 무엇이 전개 될까 하는 내용적인 측면보다 그 내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의 방법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특히 사회성을 강조하는 작

품에서 상징적 무대 공간의 설정보다 잦은 장면 변화에 따른 효과적 기교

의 활용이 더 긴요해지는데,이러한 서사극의 삽화적 구조는 우리나라 희

곡에서는 많은 장면 분할로 나타난다.

총 2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출세기>는 짧게 조각난 많은 수의 장면과

각 장면에 부가된 장면 제목이 사용되었다.<출세기>의 각 장면 제목과

장면별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25)M.S.배랭거,이재명 옮김,『연극 이해의 길』,평민사,1992,166-167면.

126)본 논문,19면.

127)베르톨트 브레히트,앞의 책,334-3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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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다.

5장 바깥 현장 김창호가 무사히 바깥으로 나오길 바라며 광산으로 

사람들이 모여든다.

6장 사무소 구조를 위한 계획을 세우는 도중 소장과 실장 사이

에 갈등이 일어난다. 의사와 김창호가 전화통화로 

간단한 진료를 받는다.

7장 병원 연구실 열흘째 갇혀 있는 김창호의 건강 상태에 대해 두 박

사가 다른 주장을 펼치며 대립한다. 

8장 갱내 구출이 지연되자 김창호는 점점 실성해간다.

9장 현장 사고 현장에는 행상들과 각계각층에서 김창호의 무

사귀환을 바라며 몰려든 사람들로 북적인다. 국민적 

관심을 바탕으로 홍기자는 소장과 기자를 상대로 인

터뷰를 한다.

10장 사무소와

갱내

회사 회장 비서관과 김창호에게 전화를 걸어 격려한

다.

11장 살롱 김창호가 갱 속에서 살아남은 세계기록 갱신에 대해 

두 기자가 이야기한다.

12장 현장 홍기자의 생중계와 함께 김창호는 갱에서 구출된다.

13장 진료실 주치의가 김창호를 진료한다.

14장 기자회견

석상

김창호 기자회견 장에서 갱도 속에서 자신이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와 구출 소감에 대해 말한다.

15장 김창호의 집
김창호가 집으로 돌아오자, 집에까지 기자들이 찾아

와 취재와 그램에 인터뷰를 한다.

16장 공개홀 김창호는 TV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노래부른다.

17장 어떤 실내 김창호는 미스터 양이라는 매니저와 함께 일하며 광

고와 방송 출연을 하게 된다.

18장 김창호의 집 부인과 아이들은 김창호가 빨리 오길 기다린다.

19장 요정 미스터 양이 김창호를 기생집에 데리고 가고, 김창

호는 기생에게 빠지게 된다.

20장 김창호의 집 박여인은 배에 진통을 느낀다.

21장 기생집 돈이 떨어지자 기생은 김창호를 내쫓는다.

22장 어느 방 김창호는 다시 일을 하기 위해 미스터 양을 찾아가

지만 외면 당한다.

23장 광산촌 다시 광산촌으로 돌아와 가족들을 찾는다.

24장 기자실 가족을 찾기 위해 홍기자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지

만 홍기자는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25장 거리 거리에서 이불짐을 인 아내와 아이들과 마주친 김창

호는 박여인이 뱃속의 아이를 사산했다는 말을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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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저앉아 오열한다.

26장 현장
새로운 광산 사고가 발생하고, 생존자가 있다는 걸 

확인한 홍기자가 현장에 있던 김창호를 인터뷰 한

다.인터뷰 도중 생존자의 죽음이 확인 되면서 인터

뷰는 중단되고, 사람들은 모두 흩어지고 김창호 가

족만 남는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출세기>는 기존 연극에서 막의 단위를 사

용하지 않으면서 26개의 장면을 구분하고 있는데,그 장면의 각각 내용은

모두 개별적이며 치밀한 인과성을 부여받지 않고 있다.또한 각 장면의 번

호 옆에 병기되어 있는 장면 제목은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한 요약이나

암시적이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장면이 공연되는 장소에 대한 안내에 국한

되어 나타난다.이것은 당시 많은 작가들이 인식하고 있는 서사극의 정체

를 보여주기도 하는데,삽화와도 같은 장면의 분할은 관객들에게 극의 연

속성을 끊어 놓는 효과를 주어 거리감을 확보하게 된다.해설자와 영사장

치 등의 서사적 요소가 없음에도 세분화 된 장면의 분할은 그 자체로 충분

히 서사극적으로 인식되는 것이다.뿐만 아니라 26장면이 빠른 속도로 변

하고 극중극을 통해 시간ㆍ공간적으로 넓게 분산된 상황 제시를 통해,작

가는 서사적인 개방형의 구조를 통해 병든 사회를 조망하고 있다.또한 중

심인물인 김창호를 수동적 인물128)로 묘사하여 전체로서의 세계상을 그림

으로써 서사적 폭을 획득하고 있다.

<출세기>의 구조는 전형적인 ‘상승-하강’플롯을 취하고 있는데,전반부

는 매몰 광부인 김창호가 구출되기 직전까지의 사건을 담고 있고,후반부

는 그 이후 주인공의 편력을 보여주고 있다.즉,이 연극은 각 장면별로도

분편화 된 구조를 보이지만 그 장면들이 묶인 전반부와 후반부 극 전체의

일관된 리듬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최소의 옴니버스 구조와 같은 분리 된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따라서 <출세기>의 극의 플롯은 단단한 구성보다

는 느슨한 구심점으로 하여 극적 사건들을 서로 인관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사건들이 전개된다.이때 각 사건들은 하나의 독립적인 에피소드 역할을

128)케스팅은 뷔히너의 「보이체크」의 주인공인 보이체크가 ‘사회적 환경’에 의해 결정된

존재로 대표저긴 수동적 인물이라 하겠다.「보이체크」 이후로 수동적 인물은 현대드

라마에 등장하게 되고 수동적 인물로 인해 무대 사건은 비판적,객관적으로 수용된다.

마리안네 케스팅,차경아 옮김,『서사극이론』,문예출판사,1996,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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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1장 축성 공사장 → 관아 → 축성공사장

2장 관아 회의장

3장 노예 숙소와 감옥 

4장 거리

5장 성루

2부 1장 장터 놀이판

2장 관아 회의장 → 관아입구 → 관아 회의장

3장 암자

4장 길거리 → 관아로 가는 길거리

5장 성루

하면서도 동일한 인물이나 사상에 유기적 연관을 맺는 사건들이므로 작품

의 통일성을 유지하게 된다.

<노비문서>는 빠른 장면전환,시ㆍ공간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해 등장인

물의 총체적 운명을 서술하고 있다.총 2부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노비

문서>의 장면 전환을 세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특히 <노비문서>는 장면 제목을 사용하지 않는 대신 짧은 장면과 긴 장

면을 교대로 진행시키고 있는데,짧은 장면들은 장면을 끊기 위해서,그리

고 그 장면에 대해 촌평을 가하기 위한 두 가지 주요 목적을 위해 사용된

다.둘 다 관객에게 그들이 본 것의 의미에 대한 실마리를 주고 또 그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제공함으로써 관객으로 하여금 비판적 생각을 하려는

목표에 기여한다.129)가령 1부 4장에서 군졸에게 희롱당하는 지영을 강쇠

가 구해줌으로써 두 사람의 사랑의 감정이 본격화 되는데,이것은 신분적

인 제약이 따르는 관계임으로 <노비문서>에서 갈등의 한 축을 담당할 것

임을 암시한다.또 2부 1장에서 전쟁에서의 승리를 자축하는 놀이가 진행

되는 장터에서 놀이는 금하고 취발이를 끌고 가는 군졸의 모습을 통해 관

객으로 하여금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억압된 사회 현실에 대해 생각하

129)오스카 G.브로케트,김윤철 옮김,『연극개론』,한신문화사,2003,47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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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함으로써 비판적 거리를 확보한다.

긴 장면에서는 주로 장소의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등장인물의 신분

및 관계와 시대적 배경을 제시하는 극의 첫 장면을 제외한 긴 장면 대부분

은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이 나타난다.대사를

통해 자신들의 입장만 대변함으로써 모순을 스스로 폭로하고 있다.

브레히트의 구성 기법은 장면들이 소외화 과정의 부분으로써 분명하게

분리되어야 한다는 그의 신념에 의해 부분적으로 설명된다.더욱이 그것은

각 장면의 기본적인 사회적 내용이 단일문장으로 표현될 수 있어야 하며,

한 장면의 모든 요소들이 한 표현에 분명하게 연관되어야 한다.브레히트

는 내면적인 심리적 진술에 관심을 두지 않고 그가 ‘사회적 제스처’라고 부

르는 것-사회적 행동에 있어서의 태도 구현-에 집중한다.그러므로 ‘제스

처’를 분명하게 묘사하는 것이 각 장면의 목표가 되는 것이다.130)장면 분

할에 의해 사건의 객관화를 도모하는 <노비문서>와 <출세기>두 작품의

경우,사건의 재검토를 위해 조절된 극중 상황에 의해서 장면이 자주 바뀐

다.또한 특정한 사회역사적 사건을 소재로 한 가운데,부당한 희생자와 냉

혹한 가해자의 상반된 언어가 나타나지만,<노비문서>에서는 이러한 장면

분할을 통한 서사적 효과들이 다소 약화되어 나타난다.

130) 오스카 G.브로케트,위의 책,48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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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윤대성 초기 서사극의 한계와 의의

연극은 원시시대부터 몸짓과 언어를 빌어 인간의 삶을 공간과 시간 속에

연출하고 관객을 직접 대하면서 생성되는 예술이다.다시 말해 다른 어떤

예술형태보다 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예술이라는 것이다.따라서

예술의 사회성을 논할 때에는 항상 연극이 그 대표적인 예로 꼽힌다.131)

사회 속에 전개되는 인간 삶과 유사성을 가지며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해나

가는 연극은 연극 자체로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둘러싼 폭넓은 사회

문화적,역사적 테두리 안에서 그 상호간의 관계를 연구해야 한다.일찍이

미국의 사회학자 어빙 고프먼은 삶과 사회를 연극 무대에 비유하여 분석했

다.그에 따르면 연기는 배우만의 전유물이 아니며,인간은 모두 자신들에

게 주어진 각자의 역할을 맡아 연기하는 배우이다.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살고 있는 사회가 모두 무대가 아니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따라서 그는

무대 전면 못지않게 무대 뒷면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와 같이 연극은 인간의 행동과 경험을 바탕으로 관객과 직접적으로 소

통하는 장르이기 때문에 사회와의 관련성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연극은

사회 속에서 가치 있는 삶을 재현하고 재현된 무대 위에서 진리를 찾고 선

택되는 장르이기 때문이다.이로 인해 동시대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비판

하거나 보이지 않는 폭력을 폭로하고 사회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

며 관객으로부터 적게는 비판의식을,크게는 관중의 사회변혁을 촉구하는

선전극적 성격을 가진다.이러한 연극의 사회적 성격을 가장 잘 드러내는

형식이 서사극이다.서사극은 주체성의 원리를 강조하면서도 그 주체가 놓

인 시간대인 동시에 시대에 대한 비판의 형식을 발휘하는 극 형태이기 때

문이다.따라서 서사극의 대표 작가인 윤대성의 초기 희곡 역시 이러한 관

131)김세영 외,『연극의 이해』,새문사,199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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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살필 필요가 있었다.본고에서 대상으로 삼고 있는 윤대성의 초기

희곡 작품은 1970년대의 대표작 <노비문서>와 <출세기>로,작가의 극작

기법을 서상성의 층위에서 살펴 논의를 전개하였다.

한국연극에서 <노비문서>와 <출세기>의 서사극적 외형의 활용은 시대

비판의 힘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는데,두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나

타나는 서사극 기법은 소외효과와 극중극 기법이다.그리고 <노비문서>에

서 주목할 만한 서사극 기법으로 여러 음악적 요소 중에서 코러스가 강조

되고 있으며,<출세기>에서는 음악적 요소 보다는 에피소드식 장면 구성

을 통한 빠른 장면 전환을 통한 서사극 기법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극중극 기법은 윤대성 작품에 일관되게 나타나는 기법으로 객관적

거리를 확보하는 기능을 한다.극중극 기법을 통해 공간구조를 이원화시키

고 설명역의 해설자나 코러스를 등장시키거나 ‘제 4의 벽’을 파괴함으로써

공간이 개방화된다.그 결과 관객이 몰입하는 것을 방해하고 소외효과를

창출함으로써 극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효과를 얻는다.관객

들은 무대의 시공간 속에 놓인 배우가 이야기하는 동시대의 아픔과 폭력을

바라보게 되는데,이때 배우는 현실에 바탕을 둔 가공의 인물의 삶과 경험

을 보여주고 관객은 그것을 지켜보게 된다.연극은 배우와 관객 사이의 상

호전달과 반응을 되풀이하여 교환함으로써 가공의 인물의 삶을 동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환상을 만들어 낸다.그러나 물리적 시간의 파괴와 공간의

개방성 등으로 관객은 연극이 환상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거리두기를

통해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다시 말해 윤대성은 그가 구축한

연극성을 통해 현실의 부조리함을 폭로하고 확인함으로써 개인적으로나 사

회적으로나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윤대성은 작품을 통해 서구의 실험극과 전통극을 접목하려는 시도를 해

왔다.1960년대 한국의 연극계는 서구의 실험기법에 대한 높은 관심과 더

불어 전통연희에 대한 재인식도 활발해졌다.특히 5ㆍ16으로 군사정권을

장악하게 된 박정희 정부의 ‘민족주의’일환의 하나로 1962년 문화재 보호

법이 제정되고 정부주도의 전통극 육성책이 활발해지자 연극계에서도 변화

의 움직임이 일어났다.서구 추구주의에서 벗어나 한국적 연극의 재창조

작업은 1970년대까지 이어져 활발하게 진행되었다.윤대성은 이러한 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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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에 발맞추어 누구보다도 일찍 서구의 실험극과 한국 전통극의 접목을 시

도한 작가이다.이러한 특징들이 나타나는 작품들을 살펴보면,<노비문서>

에서는 탈춤의 재담술과 취발이의 등장,그리고 서구극의 코러스 삽입을

통해 서구극과 전통극의 접목을 통한 실험성을 엿볼 수 있다.<노비문서>

는 역사를 소재로 하여 객관적인 거리를 확보하였고,민속극 양식을 통해

현실 모순을 폭로함으로써 소외효과를 더욱 강화한다.민속극적 요소로는

취발이의 역할이 두드러진다.그는 해설자를 통해 관객을 향한 대사를 사

용하거나,탈춤 재담 방식으로 골계적인 민중어를 노래와 춤과 함께 사용

하여 전 인물을 객관적으로 비판하고 우위적 입장에서 사건을 관조한다.

코러스 또한 관념적인 요소를 완전히 탈피하지 못했으나,민요 사용뿐 아

니라 인물 소개 및 중개적 의사 전달 체계 등 해설자의 기능까지 첨가되어

객관적 거리를 확보한다.<노비문서>의 전반부에서는 취발이,코러스,노

승,강쇠와의 관계를 통해 귀족들의 모순된 행동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며

계급간의 갈등 양상이 비판적으로 나타난다.그러나 후반부에 이르러 취발

이와 노승의 갑작스러운 죽음,이자헌과 부사와의 이분화된 인물설정,봉기

의 발단이 민중의 자각에 의하지 않은 점,그리고 강쇠와 지영과의 감상적

인 사랑 놀음으로 인해 주인공 강쇠의 성격적 결함이 초래되고 소외효과는

약화되어 나타난다.그리하여 민속극의 개방된 구조 속에서 양성된 변증법

적 모순성이 약화되고,민속극 양식과 역사적 소재를 통한 거리화로만 머

무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또한 본 줄거리의 전개에 있어 어설픈 멜로

드라마적 구조와 과도한 낭만적 정서를 실어 놓음으로써 사회와 현실에 대

한 작품의 비판적 기능을 스스로 약화시키고 있는 점도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출세기>는 사실주의를 과감하게 탈피한 다양한 무대 기법의 인용을 통

하여,매스컴의 허무맹랑한 기사조작 및 매스컴의 역기능과 허상을 효과적

으로 폭로해 내고 있다.전후의 격동하는 정치권력과 경제비리가 그의 공

격의 표적이었고 힘의 꼭두각시로서 대중을 오도하는 매스컴이 혐오의 대

상이었다.또한 <출세기>는 매스컴의 역기능과 병리를 간과하지 못하고

거기에 편승하여 허상을 쫓는 김창호란 인물을 통해,현대인의 정신적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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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를 효과적으로 그려내고 있다.뿐만 아니라 언론에 의해 꼭두각시처럼

휘둘리는 대중들의 판단 마비도 함께 비판되고 있다.

한 광부의 출세와 좌절,갱내의 빛과 같이 어둡고 그늘진 인생 편력,그

의 삶을 불가피한 현대인의 비극으로 결정지어가는 사회 현실과 환경,더

나아가 부조리와 모순에 가득찬 오늘의 상황이 작품 속에서 다양하게 그려

지고 있다.이 작품은 실제적인 사건과 주인공의 편력을 둘러싼 주변 인물

과 사회적 반응을 다각도로,사실적으로,그러면서도 때로는 그러한 요소들

을 희화시킴으로써,현실적으로 사회성을 설득력있게 구축시켜 놓았다.작

가적 역량과 업적은 바로 이러한 성과에서 확인된다.다만 지나치게 결정

론적인 입장에서 주인공을 다루고 있는 점이 한계로 지적될 수 있겠다.다

시 말하면 환경을 투시적으로 표현하는 데 독창적인 노력은 보이나,그 환

경에 대한 주인공의 반응ㆍ느낌ㆍ의식의 변화를 추적하는 것에는 치밀한

배려가 결여되어 있다.따라서 주인공의 개성이 취약하고 전체적으로 작품

의 전개가 외향적인 행동에 의존되는 양상을 드러낸다.시대상의 구조적

재현과 더불어 인간상의 추구에 보다 창조적인 노력이 경주되었어야 할 것

으로 생각된다.

윤대성의 <출세기>는 장면이 잘게 쪼개져 있다는 점이 서사적 요소에

해당이 된다.이것은 당시 많은 작가들이 인식하고 있는 서사극의 정체를

보여주기도 하는데,삽화와도 같은 장면의 분할은 관객들에게 극의 연속성

을 끊어놓는 효과를 주어 거리감을 확보하게 된다.해설자와 영사장치 등

의 서사적 요소가 없음에도 세분화된 장면의 분할은 그 자체로 충분히 서

사적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실화 사건을 소재로 취하고 있지만 ‘매몰광부와 매스컴의 관계를 통해 ’

매스컴의 역기능‘을 그리려 한 작가 의도는 이 소재를 확대되고 일그러진

거울로 비쳐냄으로써 오히려 현대 사회의 본질에 대한 인식을 관객이 성찰

하게끔 하는데 성공하고 있다.현대 사회의 물질 만능과 인간 소외를 기발

한 연극적 상상력과 풍자적 성격 묘사,현실과 연극을 교차시키는 메타연

극 기법 등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그려내고 있는 것이다.

1970년대 우리나라의 서사극 경향의 작가들은 사회주의라는 이데올로기

의 당파성이 배제된 채 진실과 인간성의 추구라는 측면에 초점을 두어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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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적 현실과 그 구조를 객관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방

향으로 서사극이 실현되었다.이것은 현실의 은폐된 진실과 폭력적 메카니

즘을 연극적으로 고발하는 좋은 방법으로 받아들여져 다양하고 활발하게

작품 형상화의 방법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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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결론

1960～1970년대 한국 현대 연극사에서 윤대성은 사실주의 희곡이 주류를

이루어온 우리 연극계에 서구 실험극과 한국 전통극의 접목을 시도한 작가

로 주목받았다.본 논문은 윤대성이 기존의 환영주의적인 극작술에서 벗어

나 서사적 기법을 활용하여 매개적 소통구조를 강화해 나가는 양상에 주목

하였다.작가는 당대 일어난 실제 사건을 소재로 하여 현실에서 발견되는

모순을 서사극적인 기법을 통해 형상화하였다.이러한 기법은 현실의 은폐

된 진실과 구조를 객관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당대

사회의 부조리를 관객들이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한다.

1970년대 이루어진 이와 같은 서사적 기법의 활용은 관객이 극에서 다루고

있는 현실 문제를 비판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는다는 점에

서 의미를 가진다.

먼저 2장에서는 작품 분석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베르톨트 브레

히트의 서사극을 중심으로 한 서사극의 기본 개념과 수용 상황에 대해 약

술하였다.서사극 이론의 핵심요소인 소외효과와 소외효과를 드러내기 위

한 장치인 해설자,음악,서언(序言),발문(跋文),관객을 향한 대사,극중극

의 개념과 원리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서사극 형식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하였다.

3장에서는 윤대성의 초기 희곡 중에서도 <노비문서>와 <출세기>를 분

석의 대상으로 삼고,내용적인 측면과 기법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았다.3장

의 1절,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두 작품의 희극성과 등장인물 그리고 비판의

식으로 구분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웃음은 관객으로 하여금 극중 현실에

대해 비판적 거리감을 만들어 주는 데 매우 자연스럽고 고도의 예술성을

요구하는 수단의 하나가 된다.<노비문서>는 해결할 수 없는 장애와 결함

을 가진 구조 즉,상황적 희극성을 바탕으로,<출세기>는 아이러니와 패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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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를 통해 웃음을 자아낸다.두 작품에서 느껴지는 웃음은 행복감이나 성

취감에서 나오는 공감의 웃음이 아니라,관객이 작품 속의 인물과 사건에

거리감을 느낄 때 웃는 웃음이다.서사극의 관객에게 요구되는 비판적인

관찰자 역할을 웃음을 통해 수행하는 것이다.지배담론의 대응방식에서는

주체와 매개자의 거리감에 따라 직접 희생되는 주체와 간접 희생되는 주체

로 나누어 고찰해보았다.주체는 주로 소시민이나 피지배계층의 민중인데

이들은 타자에 의해 욕망이 발현되지만 사회구조적 모순으로 인해 결국 파

멸로 이를 수밖에 없는 비극적 개인들로 형상화 된다.윤대성 초기 희곡의

인물들은 운명이나 숙명에 의한 비극적 파국을 맞거나 개인의 과오로 인한

좌절로 인해 비극적 결말을 맞는 것이 아니라,부조리한 사회나 보이지 않

는 사회의 폭력으로 인해 파멸함으로써 비극성을 지닌다는 것을 알 수 있

었다.비판의식의 측면에서,<노비문서>는 개인과 사회제도라는 갈등 설정

을 통해 작가가 1970년대 당시 정치권의 부당성과 폭력성을 고발하고 인권

문제에 대한 새로운 비판적으로 드러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출세기>를

통해서 작가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물질문명과 현대인들의 이기심으로

인해 타락,몰락해 가는 개인의 비극을 통해 우리 사회의 물신주의를 비판

하고 있다.우리 사회의 물신주의로 인한 매스컴의 변질에 대한 자성적 촉

구를 엿볼 수 있는 것이다.

3장의 2절에서는 <노비문서>와 <출세기>의 서사극적 특성의 기법적 측

면을 살펴보았는데 해설자의 등장,극중극 기법,코러스의 사용,에피소드

식 장면 구성 등을 통해 공간의 확장과 소외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 <노비문서>와 <출세기>는 대중매체라는 권력층이 그보다 더 막

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정치․경제 권력과 얽혀 개인의 능력으로는 저항할

수 없는 거대한 사회와 무능하게만 보이는 개인과의 상호관계 그려낸다.

역사적 소재와 실화에서 소재를 차용하여,그 속의 등장인물 강쇠와 노승

그리고 김창호를 통해 현실의 모순을 보여주며 비판적 거리를 조성하고 있

는 것이다.<노비문서>와 <출세기>에서 소재로 취하고 있는 ‘역사’라는

것은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객관적 거리두기도 효과적으

로 이루어질 수 있고,그것을 반추하여 현재라는 시점까지 비판적 시선을

돌릴 수 있다.해설자는 극 중간에 개입해 관객에게 극에 대한 전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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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이나 언급을 해주는 역할을 담당한다.해설자는 관객에게 극적 환상을

깨고 스스로 반성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며,때로 그들은 관객에게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과 참여 의식을 가지도록 교훈을 주기도 한다.윤대성은 공

간 구조의 이원화를 위하여 포괄구조와 내적구조의 극중극을 사용하고 있

다.<노비문서>와 <출세기>의 극중극 구조가 만들어 내는 다양한 이분화

현상은 관객들로 하여금 극중극과 거리를 유지하고,허구적 관객의 처지에

동조하게 하여 극이 제기하는 문제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

다.극중극이라는 이중의 거리감을 가지고 부조리하고 비정상적인 세상을

지켜보게 한 후,장터 구경꾼과 방청객이라는 허구의 관객을 통해 연극과

현실이 등가 관계일지도 모른다는 강력한 암시를 줌으로써 관객들로 하여

금 당대 현실의 모순을 새삼 자각하게 만든다.즉,실제 관개들에게 극중극

에서 나타난 정치적ㆍ경제적 권력에 의한 억압과 불평등의 문제가 우리 모

두에게 해당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이러한 공간 기법을 통해

윤대성은 관객으로 하여금 1960～1970년대 급속한 산업의 발전으로 가속화

된 자본주의와 그로 인한 병폐,유신독재에 의한 지배 권력의 착취,은폐된

권력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도록 촉구한다.장면 분할에 의해 사건의 객

관화를 도모하는 <노비문서>와 <출세기>두 작품의 경우,사건의 재검토

를 위해 조절된 극중 상황에 의해서 장면이 자주 바뀐다.또한 특정한 사

회ㆍ역사적 사건을 소재로 한 가운데,부당한 희생자와 냉혹한 가해자의

상반된 언어가 나타나지만,<노비문서>에서는 이러한 장면 분할을 통한

서사적 효과들이 다소 약화되어 나타난다.또한 에피소드식 구조를 통해

역사적 인물의 사상적 탐구와 활동상을 그려낸다.이러한 인물의 형상화는

서사적 자아와 코러스의 활용이라는 연극적 상상력을 발휘하여 인물의 내

적인 갈등을 드러내고 인물이 겪는 갈등의 해결을 돕는 보조적 역할을 하

게 한다.코러스는 극에서 배우 역할,교훈제시,작품의 분위기 조성,시각

적인 장관 연출과 같은 다양한 기능을 하며 소외효과의 적절한 수단이 된

다.<노비문서>에서 코러스는 극의 시작과 마지막에 등장하며 사건의 진

행에도 관여하는 등 일반적인 해설자 역할을 담당함과 동시에 앞으로 일어

날 일 혹은 작품의 전반적 분위기에 대한 암시를 하면서 극을 시작하고 있

다.코러스 자체가 무대 위에서 시각적이며 청각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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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을 의미한다.등장한 이후 무대를 한 번도 떠나지 않는 일단의 무

리는 시각적인 무대장치 중의 하나로 인식이 되며,그들의 노래는 음악과

음향이 되어 작품의 분위기를 주도하는 것이다.한편 <출세기>에서 음악

적 요소는 서사극적 기능을 갖지 못한 채,형식적으로 제시되고 있음을 확

인하였다.

이상의 원리를 통해 윤대성의 초기 희곡은 당대에 대한 현실 인식과 더

불어 관객에게 소외효과를 통해 현실에 대한 반성과 참여를 촉구한다.때

문에 윤대성의 희곡은 당대 한국 사회의 과도기적 특수성에 대한 연극적

대응으로 이해될 수 있다.닫힌 사회에서 부조리한 사회의 일면을 보아온

그의 경험은 분노를 촉발하였으며,그 분노를 분출할 돌파구로써 글쓰기

공간을 선택한 것이다.그리고 동시대의 부조리와 폭력,왜곡된 인간상을

폭로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넘어서고자 하나는 작가적 의지를 가지고 있었

다고 볼 수 있겠다.

마지막 장에서는 <노비문서>와 <출세기>에 나타난 서사적 특성의 의의

와 한계에 대해 살펴보았다.소외효과와 극중극 기법,코러스,해설자의 등

장과 같은 서사극적 외형의 활용을 통해 현실의 부조리함을 폭로하고 확인

함으로써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또한 작품을 통해 서구의 실험극과 전통극을 접목하려는 시도

를 해왔다는 것을 <노비문서>를 통해 확인하였다.한편 <출세기>는 <노

비문서>와는 달리 서구극의 기법을 즉,브레히트의 서사극 기법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결국 우리 연극의 서사화 경향은 전통 연희의 표현구

조를 본받음으로써 나타난 것과 브레히트의 서구적 서사극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의 두 가지 계열이 있는 셈이다.이러한 서사화의 경향은 현대 산

업사회의 복잡하고 다양한 삶의 모습을 보다 포괄적으로 묘사하려는 욕구

와 필요에서 나온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오늘날 의식산업에 의해 왜곡

되고 은폐돼 있는 진실을 드러내려는 데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이러한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관객이 무대 속에 몰입하는 종전의 연극 대신

냉정한 비판적 시선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서사적 연극이 필요해진다.

그러므로 서사적 연극은 지배적 이데올로기나 고정관념의 허구성과 도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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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날카롭게 폭로하고 표면적 징후 속에 감춰져 있는 진실을 드러내어 새

로운 인식에 이르도록 중재하는 참된 의미의 계몽적 연극이다.윤대성은

우리나라에서 나타난 서사극의 두 가지 경향을 모두 작품에 담아내고 있으

며,그 바탕 위에 자신만의 새로운 실험극적 요소들을 가미하여 서사극작

가로서의 위치를 다져 왔다.

본 논문은 윤대성 희곡이 한국 현대 연극사에서 점하는 위치를 살펴보고

그의 희곡적 의의를 밝히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생존 작가로서 작

품의 수정 가능성과 작가 세계의 가변성이 있다는 한계를 지니지만,이미

한국 현대 연극사에서 뚜렷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 동시에 동시대성을 함께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에 대한 작가 연구는 의의를 갖는다.그러나 그

의 희곡 세계의 다양한 측면들이 모두 논의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으며,앞으로 그의 작품들의 발굴을 통해 보다 다각적이고 총체적인 측

면에서 깊이 있는 논의들이 나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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